










地推定の研究」（2008 ～ 2010 年度）の経費を使って継続した。初年度の中間報告会は 2008 年 2 月




成 洛 俊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部長（2007 年度）
宋 義 政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部長（2007・2008 年度）
尹 炯 元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学芸研究官（現企画総括科）
金 在 弘　	 韓国国立中央博物館・歴史部・学芸研究官（現考古部）
金 昡 希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学芸研究士（現国立慶州博物館）
裵 眞 晟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学芸研究士
李 眞 旼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学芸研究士
姜 炯 台　	 韓国国立中央博物館・保存科学チーム・チーム長
權 胤 美　	 韓国国立中央博物館・保存科学チーム・金属遺物の保存処理担当
安 珠 暎　	 韓国国立中央博物館・保存科学チーム・金属遺物の保存処理担当
洪 鎭 根	 韓国国立中央博物館・考古部・学芸研究官（現国立金海博物館）
調査研究活動報告











李 昌 煕	 総合研究大学院大学文化科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二　研究の経緯
【2007 年度】
2007 年 4 月 26 日　	 滋賀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に鍛冶屋敷遺跡の資料調査　
	 亀田修一・金在弘・齋藤努・藤尾慎一郎・大道和人
2007 年 6 月 14 日　	 鍛冶屋敷遺跡サンプリング
	 金在弘・	金昡希・	権胤美・齋藤努・大道和人
2007 年 9 月 27 ～ 29 日	 大田にある韓國基礎科学支援研究院に測定機器の見学　
	 土生田純之・亀田修一・齋藤努・	金昡希
2008 年 2 月 18 ～ 20 日	 国立中央博物館でサンプリング　
	 齋藤努・藤尾慎一郎・金昡希・	権胤美・安珠暎



















2008 年 7 月 23 日　	 群馬県玉村町教育委員会資料調査　土生田純之・齋藤努 ･藤尾慎一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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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青銅製品の鉛同位体比を利用した産地推定の研究］……齋藤　努・藤尾慎一郎
2008 年 8 月 28 ～ 31 日	国立慶州博物館蔵資料調査，釜山大学校博物館資料調査　
	 	 	 齋藤努 ･藤尾慎一郎 ･亀田修一 ･李昌煕



















　본고는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거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중박 ) 과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역
박 ) 이 2 년 계획으로 실시한 공동연구 「한일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
(2007 〜 2008 년도 ) 의 성과보고이다 . 이 공동연구는 2007 년도에 관장 리더십 지원경비 「삼
국시대 청동제품 중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로 실시되어 , 2008 년도는 과학연
구비 보조금을 취득해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 2008 년도부터 齋
藤努를 연구대표자로서 시작한 역박의 기반연구인 「한일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
지추정 연구」의 경비를 이용해 연구를 계속하였다 . 첫 해의 중간보고회는 2008 년 2 월 27~29
일 역박에서 , 또한 2 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연구보고회는 2009 년 2 월 19~21 일 중박에서 
개최되었다 . 이 발표 내용들과 레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본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 보고한
다 .
一　연구참여자
성 낙 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부장 (2007 년도 )
송 의 정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부장 (2007·2008 년도 )
윤 형 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학예연구관 ( 현 기획총괄과 )
김 현 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학예연구사 ( 현 국립경주박물관 )
배 진 성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학예연구사
이 진 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학예연구사
강 형 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보존과학팀 · 팀장
권 윤 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보존과학팀 · 금속유물 보존처리 담당
안 주 영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보존과학팀 · 금속유물 보존처리 담당
김 재 홍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역사부 · 학예연구관 ( 현 고고부 )
조사연구보고
한일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로 譯：李昌熙
Report 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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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진 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고부 · 학예연구관 ( 현 국립김해박물관 )
김 종 만  한국 국립부여박물관 · 학예연구실장 ( 현 국립전주박물관 )
사이토 츠토무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연구부 · 준교수 ( 현 교수 )
후지오 신이치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연구부 · 준교수 ( 현 교수 )
가메다 슈이치    오카야마이과대학 · 종합정보학부 · 교수
하부타 요시유키  센슈대학 · 문학부 · 교수
이 창 희                종합연구대학원대학 문화과학연구과 / 박사후기과정
二　연구의 경위 
【2007 년도】
2007 년 4 월 26 일   시가현 매장문화재센터에서 가지야시키유적 자료조사
 가메다　슈이치 · 김 재 홍 ·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
로 · 오미치　카즈히토
2007 년 6 월 14 일   가지야시키유적 샘플링
 김 재 홍 · 김 현 희 · 권 윤 미 · 사이토　츠토무 · 오미치　카즈
히토
2007 년 9 월 27 일 ~29 일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측정기기 견학
 하부타　요시유키 · 가메다　슈이치 · 사이토　츠토무 · 김 현
희
2008 년 2 월 18 일 ~20 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샘플링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로 · 김 현 희 · 권 윤 미 · 안
주 영
2008 년 2 월 27 일 ~29 일  보고회
 사이토　츠토무   납동위원소비 크로스체크에 대해서
 오미치　카즈히토   시가현 가지야시키유적에 대해서
 김 현 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 명의 연구자 ( 윤형원 · 김현희 · 권윤미 · 안주영 ) 를 맞아 , 금년
도에 실시한 조사연구에 대해 보고회를 열었다 . 금년도 제 일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에서 얻은 
분석치의 조화성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 같은 샘플을 측정했다 .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2 년째의 연구 ( 내년도 ) 도 연결시켜 계속해
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내년도 측정을 실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용기에 대해 중
앙박물관 측의 보고를 들었다 . 남한계 , 고구려계 등 제작지를 달리하는 청동기가 신라지역에
서 출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납동위원소분석에 의해서도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 내년
도 과제의 하나이다 . 리더쉽 경비에 의해 연구의 기초부분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에 , 다음 연도 이후 신청 중에 있는 과학연구비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





2008 년 6 월 2 일 ~7 일  돗토리시 이치교지 , 마츠에시 교육위원회 , 후쿠오카현 카와라마치 
교육위원회 , 규슈역사자료관 자료 샘플링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로 · 가메다　슈이치 · 하부타
요시유키 · 이 창 희·홍 진 근·김 현 희 · 안 주 영 · 홍 진 근
· 김 종 만
2008 년 7 월 23 일  군마현 다마무라마치 교육위원회 자료조사
  하부타　요시유키 ·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로
2008 년 8 월 23 일 ~31 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자료조사 , 부산대학교박물관 자료조사
  사이토　츠토무 · 후지오　신이치로 · 가메다　슈이치 · 이 창
희
2009 년 2 월 19 일 ~21 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연구보고회
      송 의 정  삼국시대 청동제품 제작에 대하여
      하부타　요시유키  고분시대 세이모 ( 군마현 서부 ) 의 도래계 문물
      안 주 영 · 강 형 태  한국 및 일본의 고대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사이토　츠토무  일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
      김 현 희  삼국시대 청동용기에 대하여
      가메다　슈이치  일본에서의 동생산 시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된 연구성과보고회는 공동연구 멤버 이외 , 중앙박물관 관내의연구자
와 한국 국내 연구자가 모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2008 년도는 일본의 자료로 5 세기 후
반 ~8 세기 중엽의 청동제품의 분석이 이루어져 한국 출토 자료와의 관련성이 고찰되었다 . 또한 
국산 ( 일본산 ) 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된 8 세기에 선행하는 시기 (7 세기 후반 ) 부터 광석의 채
굴이 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香春岳산 광석의 분석이 이루어져 , 국산원료를 통한 청동기 생산 
개시시기의 원료산지에 대해 , 경우에 따라서는 종래의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한국 출토 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삼국시대 청동용기와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시대 
청동용기의 분석을 실시해 , 지금까지 확인된 그룹에 속하는 것과는 다른 수치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 다음 단계로써 광산과 제련유적의 조사도 시야에 넣는 새로운 연구의 전개









































興陽，錦山 珍山，霊光，康津，海南，巨済，平昌，金化 金城，遂安，長淵，亀城，江東 三登，安





































番号 遺跡名 炉 作業場 坩堝 鋳型 流出滓 金 銀 青銅 黄銅 ガラス アマルガム
1 扶余官北里遺跡 ● ●
2 扶余双北里遺跡 ●
3 扶余宮南池遺跡 ● ●
4 扶余扶蘇山城 ●
5 扶余旧衙里遺跡 ●
6 益山王宮里遺跡 ● ● ● ● ● ● ● ● ● ●










さにおいて違いがあり，この中で銅の坩堝は XRF で調査した結果，純銅，青銅（銅 + スズ，銅 + 鉛，
銅 + スズ + 鉛）が大部分であるが，亜鉛が含まれた例が 5 点あり，黄銅製品が製作された可能性
がある（写真 2・3・4）。
②　新羅の銅製品生産






穴が発見されており，ここから全 15 点の坩堝と青銅スラグが確認された（写真 5・6・7）。
4　鉛同位体比分析共同研究の結果に対する考古学的断層
2007 ～ 2008 年に行われた分析で，日本側資料の 8 世紀中葉に該当する滋賀県信楽町鍛冶敷屋遺
跡出土の試料 22 点に対する結果は，おおよそ両国の結果が一致し，日本産原料で製作されたとみ
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中央博物館の試料 10 件中，7 件は出土地が不明で，3 件はおおよそ 6 世紀代の積石木槨
墳出土品である。試料 1-1 と 1-2 は互いに分離して位置するため，出土地が異なる個体の破片と推









純鉄塊 錫＋銅塊 純銅塊 錫＋銅塊 銅塊 アマルガム







慶州博物館所蔵品は 7 個体から全部で 17 個の試料を採取した。試料の出土位置は現在の八友亭
交差路から博物館に向かう月城路周辺一帯で皇吾洞に属し，慶州市内の古墳群では東半部に位置す
る。試料 1 と 2 は皇吾洞の墓で出土したが，分析値の位置がかなり相異しており，試料 1-2・3 は
飾履塚と類似した位置を占め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試料 3-6 はおおよそ 1 つのグループに集中す













番号 遺跡名 炉 作業場 坩堝 鋳型 流出滓 青銅 錫 ガラス 石錐 道具
1 伝臨海殿址 ● ●
2 新羅王京 S ＩＥＩ ● ● ● ● ●
3 九黄洞苑池 ● ● ● ● ● ● ●
4 皇南洞 194-11･12 ●
5 皇南洞 376 ● ● ● ● ● ●
6 東川洞 681-1 ● ● ● ● ● ● ● ● ●
7 東川道 696-2 ● ● ● ● ●
8 東川道 764-2 ● ●
9 東川道 789-10 ●
10 東川洞 791 ● ● ● ●
11 東川洞 793 ● ● ● ● ●
12 西部洞 4-1 ●
13 西部洞 19 ● ●
14 城東洞 386-6 ● ● ● ● ●














一　삼국시대의 銅製品 제작에 대하여 宋義政
1　머리말
人類文化의 發展을 硏究하는 考古學이 본격적으로 成立된 이래 , 러복 (Lubbock) 의 三時代法 
에서는 人類文化의 發展에 金屬의 利用이야말로 文明이라는 새로운 槪念의 正立에 必須 不可缺한 
要素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 따라서 人類가 처음 普遍的으로 사용한 金屬인 銅製品 사용의 擴散은 
단순히 技術的인 變化뿐만 아니라 社會的 變化 즉 人間사이의 組織體系의 變化를 招來한 重要한 機
制였다 . 
韓半島에서 銅製品의 製作時期에 대해서는 靑銅器 또는 無文土器 世代의 開始問題와 관련하여 
論難이 있을 수 있지만 周邊地域의 年代觀과 比較할 때 대체로 紀元前 1 千年期 前半代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후 韓國의 古代史에 있어서 사용된 구리와 그 合金製品의 製作과 活用에 대해서는 中國의 宋
應星이 편찬한 << 天工開物 >> 을 바탕으로 1834 년에 저술된 李圭景의 << 五洲書種博物考
辨 >> 에 그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이미 日本의 科學技術에 
대한 認識이 있었던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 
한편 三國時代의 경우 百濟 古爾王 28 년조에 服飾의 規制에 대한 記錄이 있으며 , 新羅에 
있어서는 << 三國史記 >> 의 < 屋舍條 > 와 < 車騎條 > 를 통해 規制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限定된 匠人에 의한 生産과 一定階級에 대한 사용의 規制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현황
銅製品의 製作은 크게 鑛石의 識別과 採掘 및 選鑛 , 製鍊 , 加工 ( 鑄造 또는 鍛造 ) 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 韓半島에서 三國時代의 銅製品과 관련된 鑛山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 << 五洲
書種博物考辨 >> 을 참고하면 朝鮮 末期에는 영해 , 抱川 永平 , 公州 , 大田 鎭岑 , 淳昌 , 倉坪 , 興
陽 , 錦山 珍山 , 靈光 , 康津 , 海南 , 巨濟 , 平昌 , 金化 금성 , 遂安 , 長淵 , 龜城 , 江東 三登 , 安邊 , 
平澤 영풍 , 甲山 , 報恩 , 寧越 , 連山 , 淸道 , 槐山 연풍 , 丹陽 永春에서 난다고 記錄되어 있다 . 이 
鑛山들은 朝鮮 前ㆍ中期의 實錄이나 輿地勝覽의 내용과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 또한 記錄된 地
域 외에도 小規模의 鑛山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賦存量이 적어 대체 폐업된 것이 대부분이다 . 
이처럼 비교적 貧弱한 賦存量에도 불구하고 靑銅器時代 前期부터 시작된 靑銅製品의 제작과 
관련하여 製鍊 以前 段階의 遺蹟은 確認된 바 없으나 , 比較的 多數의 地域에서 鑄造와 관련된 
거푸집 ( 鎔范 ) 의 출토 예가 있으며 , 그 수는 점차 增加하고 있다 . 이 중 完州 葛洞 土壙墓에서 
출토된 銅劍의 거푸집 ( 鎔范 ) 에는 鑄造 시 靑銅溶液이 닿았던 부분이 정연하게 나타나므로 , 注入
口 주변을 진흙으로 정연하게 감쌌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 寫眞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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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銅器時代 製品硏究는 아직 形式學的 段階에 머물러 있었으나 , 80 년대 중반 이후 최 주 , 
강형태 , 정광용 등에 의해 납동위원소비 分析을 통한 産地 推定 硏究가 진행된 바 있다 . 최근에는 
노지현에 의하여 日本 九州 中部 熊本縣에서 출토된 弥生 中期에서 古墳 初期에 해당하는 遺物
의 납동위원소 분석치를 韓半島의 그것과 비교한 硏究도 진행되어 九州 北部에 비해 中部地方이 
비교적 持續的으로 韓半島産 靑銅 材料를 사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 ( 圖 1). 
三國時代의 銅 또는 靑銅製品의 경우 硏究의 進行이 오히려 未盡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이번 三國
時代 銅製品의 납동위원소비 分析을 통한 共同硏究가 硏究의 地平을 더욱 擴大시키기 위한 必要性
의 提起인 동시에 旣存의 成果를 反芻하는 機會가 되리라 생각한다 . 
3　三國時代의 銅生産
지금까지 國內에서 銅製品生産과 관련된 지역은 慶州 , 扶餘 , 益山 등으로 당시의 王京에 比定 
되는 地域에서 確認되었는데 , 그것들은 宮城 內部 또는 都市 領域 안쪽에 위치한다 . 確認되는 遺
構는 不分明한 爐址와 거푸집 ( 鎔范 ), 도가니 , 청동재 , 폐기물 등을 통해 認知되므로 일정한 規制 
내에서 銅製品이 生産되었다고 假定할 수 있다 .
① 百濟의 銅製品 生産
 銅製品 生産 遺蹟은 百濟 사비기에 해당하는 현재의 扶餘邑內의 여러 곳과 益山 王宮里에서 
확인되며 ( 表 1), 이 중 扶餘 官北里와 益山 王宮里는 宮城區域 內에 위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 表 1，圖 2)
扶餘 官北里 遺蹟에서는 ‘官’ 자명의 도가니가 출토되어 工房運營의 主體를 보여주고 있으며 , 
 益山 王宮里 遺蹟에서는 靑銅 외에 金ㆍ銀ㆍ黃銅ㆍ琉璃 및 아말감 덩이 등이 출토되어 여러 가지 
材質의 物品이 一定 工房 區域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잘려진 金版이나 金絲 , 금못 , 
琉璃片 등 각 製作 工程의 殘餘品 및 반제품 등이 확인되므로 당시의 工房의 可動狀況을 상상할 
수 있다 . 이처럼 여러 유적에서 도가니가 확인되지만 銅을 녹인 鎔解爐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다수의 도가니가 확인된 王宮里의 경우 地上式 構造의 鎔解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圖 3). 
한편 王宮里 및 官北里 도가니 중 金製品과 琉璃製品 , 銅製品을 위한 도가니들은 각각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 이 중 동 도가니는 XRF 로 조사한 결과 純銅 , 靑銅 ( 銅 + 朱錫 , 銅 + 납 , 
銅 + 朱錫 + 납 ) 이 대부분이지만 , 亞鉛이 포함된 예도 5 점 있어 黃銅製品이 製作되었을 可能性
이 있다 ( 冩眞 2ㆍ3ㆍ4).
②　新羅의 銅製品 生産 
新羅에서 銅製品 生産과 관련된 사례로 처음 주목받은 유적이 1991 년 皇南洞 376 번지의 推 
定 官營工房址이다 . 물론 그 이전에도 王宮과 都城 區域 내부 및 寺院址 등의 발굴을 통해 관련 
유구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 한편 東川洞 681-1 번지 유적에서는 製
鍊을 위한 送風과 도가니 거치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銅鑛이 포함된 도가니와 銅, 朱錫靑銅, 




납靑銅 슬래그가 확인된 바 있다 ( 表 2).
한편 1999 년부터 조사된 芬皇寺 一帶 ( 九黃洞 苑池 遺蹟 ) 에서도 銅製品 製作이 이루어진 竪
穴이 발견되었는데 , 여기서 모두 15 점의 도가니와 靑銅 슬래그가 확인되었다 ( 冩眞 5 ㆍ 6 ㆍ 7).
4　납동위원소 분석 공동연구의 결과에 대한 考古學的 斷想
2007~2008 년에 진행된 분석에서 일본측 자료인 8 세기 중엽 滋賀縣 信樂町 鍛冶敷屋遺蹟 
출토 試料 22 점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兩國의 결과가 일치하며 , 日本産 原料로 製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中央博物館의 試料 10 건 중 7 건은 출토지가 불명하고 3 건은 대체로 6 세기대의 積石
木槨墳 出土品이다 . 試料 1-1 과 1-2 는 서로 분리되어 위치하므로 출토지가 다른 개체 편으로 
추정된다 . 같은 번호로 登錄된 試料 2-1 ㆍ 2ㆍ3 중 2-1ㆍ2 는 동정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 2-3
은 동호 바닥에서 채취되었는데 결과치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출자가 동일하고 한 지역의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試料 4-1 은 飾履塚에서 출토된 것이지만 여타의 분석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
또한 試料 5-1ㆍ2 는 은령총 출토품으로 결과 또한 집중되므로 新羅의 靑銅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慶州博物館 所藏品은 7 개체에서 모두 17 개의 試料를 採取하였다 . 試料의 출토 위치는 현재의 
팔우정 交叉路에서 博物館으로 향하는 월성로 주변일대로 황오동에 속하며 , 慶州市內 古墳群
에서는 동반부에 위치한다 . 試料 1 과 2 는 황오동 무덤에서 출토되었지만 분석치의 위치가 매우 
상이하고 , 試料 1-2ㆍ3 은 식리총과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試料 3-6 은 
대체로 한 群으로 집중된다 . 그러나 試料 7 은 팔우정 4 호에서 출토되었지만 분석치로 보아 
뚜껑과 몸체가 한 짝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전반적으로 新羅의 靑銅製品에 대한 분석치는 부분적으로 群集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일정대역에 집중되므로 靑銅器의 原産地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 그러나 분포대가 이격되어 있는 몇몇 자료는 앞서 연구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한반도의 동광이 賦存量과 품위 , 광상의 형성 등에서 相異한 측면이 매우 많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 한편으로 이번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 三國時代 銅製品의 製作에 대한 硏究 成果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成果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 초라한 현실임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서라도 硏究와 資料의 
蓄積이 진행되어야만 보다 크고 자세한 결과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 따라서 앞으로 먼저 한반도의 
동광상 ( 銅鑛床 ) 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 이를 토대로 각지에서 출토된 기존의 













は 6 世紀後半～ 7 世紀初頭にかけて，西毛では再び半島系文物が顕著になる。もちろん該期には加
耶は滅んでおり，5 世紀後半とは異なった情勢となっていた。また倭の側でも国造制が施行されつ
つあり，「畿内による地方支配」は 5 世紀後半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進んでいたのである。以下，













観音山古墳［徳江編著 1998･1999］は高崎市綿貫町に所在する全長 97.5m の前方後円墳（6 世紀後
半）で，内部主体は角閃石削石積の大型横穴式石室である。同古墳の周囲には普賢寺裏古墳（全長





















型横穴式石室で，全長 15.3m ある。本墳は，出土品や石室構造から 6 世紀末～ 7 世紀初頭の築造
であり，先に見た綿貫観音山古墳よりも 1 世代程度降下す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本墳の周辺に



















大塚越 3 号墳や長塚 1 号墳の被葬者は，先に見た綿貫観音山古墳や八幡観音塚古墳の被葬者に比
すと，明らかに下位の首長層である。このような階層にまで当時における文化の粋ともいえる渡来
系文物（朝鮮半島製）を入手しえたことに注目したい。





次に，全長 50m の前方後円墳である前橋市不二山古墳［尾崎 1972］からは金銅製冠が出土した。
ただし，角閃石安山岩削石積の横穴式石室内はすでに盗掘を受けており，副葬品の詳細は不明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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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시대 후기 西毛（群馬縣 西部）의 도래계 문물]……土生田純之
二　고분시대 후기 西毛（群馬縣 西部）의 도래계 문물 土生田純之　譯：李昌煕
1　 머리말
群馬（gunma）현은 일찍부터 고분문화가 번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西毛（seimou）
에서는 5 세기 후반에 출현한 적석총고분이나 부뚜막이 있는 주거지 , 馬匹생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유적을 통해 당시 한반도로부터 다수의 도래인이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圖 1）. 고분시대 
후기에는 東國 안에서도 西毛가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 그 원동력의 하나가 도래인이 
가져온 신기술이며 , 이것을 이용한 개발에 의해 西毛지역이 크게 비약했다고 생각된다 . 
그런데 이 5 세기 후반에 西毛에 도래한 사람들의 故地는 가야가 중심이라는 것이 , 그들의 
분묘인 적석총이나 주거유적인 부뚜막이 있는 주거지에서의 출토품에 의해 판명되었다 . 실제 
지금까지도 지명에 남아있는 甘樂（kanra）郡이 加羅（kara· 가야의 別名）에서 유래한 것으로 ,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西毛는 5 세기 후반 다수의 가야계 도래인의 이주에 
의해 한층 더 성장했는데 , 그 후 한반도와의 교섭은 어떻게 되었을까 ? 실제로 6 세기 말 ~7 세기 
초에 걸쳐서 西毛에서는 다시 반도계 문물이 현저해진다 . 물론 당시에 가야는 멸망했으며 , 5 
세기 후반과는 다른 정세였다 . 또한 왜에서도 國造制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畿內에 의한 
지방지배」는 5 세기 후반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 이하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
세를 근거로 당시（6 세기 후반 ~7 세기 초） 西毛의 고분출토품에 대해 개관하고 , 그것을 통해 교
류의 일단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고분시대 후기 西毛의 도래계 문물
6 세기 중엽 가야가 멸망한 이후 , 왜는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백제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음을 『日本書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또한 신라와의 관계는 『日本書紀』 만으로 
본다면 극히 나빴다 . 이 때문에 종래의 연구는 백제계 문물을 특히 중시하는 편이었다 . 그러나 
최근에 高田貫太에 의해 당시 신라계 문물의 발굴이 이루어져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高
田 2004·2006］. 따라서 이하에서는 西毛의 출토품을 선입관 없이 살펴봄으로써 그 출자를 밝히
고자 한다 . 
전에 필자가 정리한「일본출토 한국계유물 지명표」의 東海ㆍ關東ㆍ東北의 項에는 군마현이 다
량의 출토량이나 풍부한 내용으로 볼 때 탁월한 群이었다［日韓交渉考古學硏究會編 1997］. 유적 수
에서는 사이타마현이나 나가노현도 무시할 수 없지만 高崎市 觀音山고분이나 高崎市 觀音塚고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자랑하는 유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 우선 상기 두 고분의 문물을 살
펴보고자 한다 .
觀音山고분［德江編著 1998·1999］은 高崎市 綿貫町에 소재하는 全長 97.5m 의 전방후원분（6
세기 후반）으로 내부 주체는 각섬석을 깎아 쌓아 올린 대형의 횡혈식석실이다 . 同 고분의 주위에
는 普賢寺裏古墳（全長 70m, 연대불명）, 不動山古墳（全長 94m, 5 세기 후반）, 岩鼻二子山古墳（全
長 115m, 5 세기 후반） 등 대형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 觀音山고분도 이것들과 같은 首長의 계보




출토품에는 외래계 문물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圖 2ㆍ3）. 즉 , 銀地鍍金空玉 , 金銅裝頭推大刀 , 
손잡이 장식을 꼬은 環頭大刀 , 三累環頭大刀 , 銀裝龍文大刀 , 鐵鉾 , 鐵胄（頂部突起 붙어 있음）, 
金銅裝心葉形杏葉 , 金銅裝花辨形鈴附雲珠 , 金銅裝步搖附飾金具 , 金銅製鈴附大帶 , 銅製水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그 중에는 銅製水甁과 같이 6 세기 中國（北朝）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 대부분은 韓半島製일 것이다 . 
그런데 이 고분과 같이 6 세기 후반의 한반도계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백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 이 자료들을 보는 한 , 신라와의 관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八幡觀音塚고분［古墳文化硏究會 외 1992，右島 외 2006］을 살펴보자 . 觀音塚고분은 
全長 97m（본래는 100m 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의 전방후원분이다 . 내부 주체는 거석을 사
용한 대형 횡혈식석실이며 , 全長은 15.3m 이다 . 이 고분은 출토품이나 석실 구조를 통해 6 세기 
말 ~7 세기 초두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 앞에서 보았던 綿貫觀音山고분보다 1 세대 정도 늦
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 이 고분의 주변에는 平塚고분（全長 105m, 5 세기 후반）, 八幡二子塚고
분（全長 66m, 6 세기 전반）이 있으며 , 이 지방 대대의 首長墓이다 . 
이 고분도 출토품에는 도래계 문물이 많다（圖 4ㆍ5）. 銀裝唐草文透鞘金具 , 鐵鉾 , 銀製弭金具 
등의 무기ㆍ무구류 , 鐵地金銅裝花形鏡板 , 金銅製心葉形透彫杏葉 등의 마구 , 承臺附를 포함한 銅
鋺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특히 마구류에는 猪目形 문양［山本 1995］이 두드러진다 . 
6 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 西毛의 도래계 문물은 위에서 언급한 綿貫觀音山고분이나 八幡觀音
塚고분이 질적 , 양적으로 가장 다채로운데 , 이 외에도 많은 고분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 
玉 村 町 小 泉 大 塚 越 3 호 분
（1）
은 全 長 55m（ 후 원 부 에 부 설 된 구 조 를 포 함 한 길 이 ） 인 
전방후원분이다 . 석실은 綿貫觀音山고분과 마찬가지로 각섬석을 깎아 쌓아 올린 횡혈식석실이며 , 
축조시기도 觀音山과 같이 6 세기 후반이다 . 출토유물은 單鳳環頭大刀 등의 무기류 , 마구류 , 
冠 , 須惠器ㆍ土師器 등이 있다 . 특히 單鳳環頭大刀나 冠은 도래계 유물이다 . 冠의 자세한 형태는 
파편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 菱形의 파편이나 步搖（관 날개 장식）, 寶珠形을 나타내는 장식부의 
선단 등이 확인된다 .
小泉大塚越 3 호분 동쪽에 인접하는 小泉長塚 1 호분은 오래 전부터 삭평되어 있어서 분형은 
명확하지 않지만 , 출토유물은 單鳳環頭大刀 등의 무기류 , 花形鏡板 등의 마구류 등 다양하다 . 
최근에 정리를 위해 X 선 사진촬영을 했는데 , 지금까지 杏葉이라고 보았던 것이 격자상의 
투조 등이 있는 관모로 판명되었다 . 또한 이 고분도 내부 주체는 각섬석을 깎아 쌓아 올린 
횡혈식석실이며 , 역시 6 세기 후반의 연대가 부여되었다 .
大塚越 3 호분이나 長塚 1 호분의 피장자는 앞에서 본 綿貫觀音山고분이나 八幡觀音塚고분의 
피장자와 비교하면 , 확실히 하위의 수장층이다 . 이러한 계층도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도래계 문물（한반도제）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
다음으로 金冠塚（山王二子山）고분［松本 외 1982］은 前橋市 山王町에 위치하는 全長 약 37m
의 전방후원분이다 . 횡혈식석실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이 고분도 綿貫觀音山과 같이 각섬석을 깎아 
쌓아 올린 것이다 . 부장품은 석실의 잔존상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며 , 도래계 문물로서 金銅裝冠
이나 金銅製大帶를 들 수 있다 . 특히 冠은 花形 장식이 5 개 붙어있고 , 그것들을 띠상의 판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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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 확실히 신라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음으로 全長 50m 의 전방후원분인 前橋市 不二山고분［尾崎 1972］에서는 金銅製冠이 출토되
었다 . 다만 , 각섬석 안산암을 깎아 쌓아 올린 횡혈식석실은 이미 도굴을 당해 부장품의 상세한 내
용은 알 수 없다 . 어쨌든 6 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임에 틀림없으며 , 小泉大塚越 3 호분이나 金冠塚
고분과 동격의 피장자로 추정된다 .
또한 高崎市 石原稻荷山고분［田村 1981］은 전쟁 중에 방공호에 의해 북측이 파괴되었으며 , 그 
후에도 도로공사에 의해 일부가 소실되었다 . 게다가 분구의 정상부는 신사 건축에 의해 삭평되어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 본래는 직경 약 30m 의 圓墳으로 추측된다 .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석실도 훼손이 심했는데 , 응회암을 깎아서 쌓은 것이다 . 그러나 석실 내의 부장품은 원위치를 
벗어나지 않아 작은 편으로 된 것들도 비교적 잘 남아있었다 . 그 중에서도 鐵地金銅裝花形杏葉을 
비롯해 金絲, 銅鋺은 한반도계 유물로서 주목된다. 이 고분의 축조시기는 이상의 유물이나 하니와, 
석실의 형태 등으로 볼 때 6 세기 말경으로 생각된다 .
이 외 , 西毛지역에는 6 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계 유물이 출토하는 고분이 
두드러진다 . 藤岡市 平井地區 1 호분에서는 銀象嵌銀裝圓頭大刀나 金銅裝單鳳環頭大刀가 , 同 
皇子塚고분에서는 單龍環頭大刀가 출토되었다 . 더욱이 三累環頭大刀는 10 기 정도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 이 중에는 群集墳 내의 소규모 고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 上毛野에서는 하위 
수장층이나 그보다 아래의 계층까지 도래계 문물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도래계 문물 중 마구에서 보여지는 猪目形 문양은 신라계일 가능성이 높다［山本 1995］. 
또한 이번에는 상세한 검토를 생략하였지만 , 三累環頭大刀나 金冠塚의 金銅裝冠 등 확실히 新羅製
라고 생각되는 제품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　西毛 도래계 문물의 배경
이상 , 西毛에서는 6 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도래계　문물 , 그 중에서도 신라계 유물이 다수 
출토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왜와 신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고 , 
왜는 오로지 백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왜에 있어서의 신라계 문물은 백제계 
문물만큼 주목을 끌지 못했었다 . 그러나 高田貫太를 중심으로 신라계 문물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 다만 , 이것은 서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 이에 대해 군마에 살고 있는 右島 
和夫는 필자와는 완전히 따로 , 같은 현상（上毛野 [kamitsukeno] 에 6 세기 후반경을 중심으로 
신라계문물이 다수 출토하는 사실）에 주목해 현재 집성작업을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얼마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 필자는 右島와 같이 군마에 살고 있지 않아서 출토문물의 
세부까지 자세히 연구할 수는 없지만 , 대세는 이상의 개관과 같은 정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6 세기 후반 이후의 신라계 문물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일본열도의 한반도계　문물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 대체적으로 야요이시대 ~ 고분시대 
전반은 금관가야계 , 고분시대 중기에는 대가야계가 중심이었다
（2）
.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이주가 인정된다）. 그런데 532 년（欽明元年）에 금관가야（김해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자 , 諸
가야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관련국들에서 생겨났다 . 
그 때문에 백제（聖明王）의 주도에 의해 , 당시 아직 존재했던 가야제국이나 왜도 참가해서 , 
가야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다（「日本書紀」에 기록된 소위 「任那復興會議」. 
당연히 「日本書紀」에 따르면 이 회의는 왜（欽明大王）의 주도에 의해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략은 聖明王의 전사（欽明 15 년）와 당시의 세력 관계 등으로 인해 
현실화 되지 못하고 끝났다 . 이렇게 해서 562 년에는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고 , 가야제국은 
신라ㆍ백제에 모두 병합되어 소멸되었다 . 이 점은 왜에게 있어 한반도와의 교역에서 최대의 
발판이었던 거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 그것을 대신해 「新羅의 調」 「任那의 調」가 행해지게 
된다 . 그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新羅戰을 포기하고 , 대신에 일정의 「貢納品」을 신라에게 
거두게 하는 것으로 , 비유하자면 실리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 「任那의 調」를 
신라에게 거두게 하는 것은 신라의 가야지배를 시인하는 것이 되며 , 그때까지의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된다 . 물론 「貢納品」이라는 인식은 오로지 왜의 측면에서의 관점이며 , 신라는 
「下賜品」이라는 인식에 근거해 왜에게 내린다고 하는 위치였음에 틀림없다 . 이와 같이 양자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상반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은 외교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쨌든 6 세기 후반부터 7 세기 
초경에 걸쳐 상당량의 신라제품이 왜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
（3）
. 필자는 도래계 
문물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교류라고 하는 배경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에 의해 들어온 
것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다 . 그러나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조차 , 각국의 의도에 따라서는 나라끼리의 직접적인 증답행위ㆍ의례에 기초한 유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렇게 입수한 신라제품의 다수가 왜 東國의 西毛지역에 들어왔던 것일까 ? 舒明九年 
（637）條에는 上毛野形名이 蝦夷征討 장군으로 임명되어 전쟁터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그 중에서 부인이 「선조는 바다를 건너 그의 땅을 정복하고 , 무용을 후세에 전했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다 . 또한 天智二年三月에는 上毛野君의 어린 아들이 백제 
구원군을 통솔해 파견된 6 장군의 한명으로 선임되었다 . 덧붙여 말하면 6 장군 중 지방호족은 上毛
野君의 어린 아들 한 명으로 그 외에는 모두「畿內」출신이다 .
한편 , 形名의 부인이 말한 선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仁德紀 53 年條에 보이는 上毛野竹葉 
瀨를 신라에 파견한 기사나 , 그보다 전인 應神紀 15 年條로 보이는 上毛野의 선조 荒田別과 巫別 
을 백제에 파견해 王仁을 모시고 오게 한 기사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 이 기사들은 대개 
5 세기대 전반의 것이며 상세한 부분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上毛野
氏가 古來軍事나 외교에 종사해 왔던 氏族인 점 , 또 그렇게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 한편 , 왕권의 측면에 있어서는 5 세기부터 광대한 목장을 경영해 마필생산이 번창했던 上 
毛野지방의 名族 = 上毛野씨의 군사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은 틀림없을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上毛野氏를 달래어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신라로부터 입수한 위세품 등 우수한 제품
（「任那의 調」「新羅의 調」）을 上毛野의 유력호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 
본고를 마치기에 앞서 , 西毛의 금동제품 등 위세품의 성분분석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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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그 일부를 언급하고자 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지역에는 6 세기 후반 ~7 세기에 
신라계 문물이 다량 출토하는데 , 그 중에는 신라에 의해 들어온「任那의 調」「新羅의 調」가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 그 중 「任那의 調」는 멸망한 가야（任那）를 대신해 신라가 
가져온 것이다 . 이 경우 , 만약 신라에 병합된 구가야령에서의 생산품이었다면 , 예를 들어 
신라본령생산품과 형태적으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신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신라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종전의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양자（구가야와 신라본령）에 
차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즉 , 고고학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차이를 성분분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 그러한 점이 고고학적인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 미세한 차이의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 만약 성분분석에도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 「任 
那의 調」의 본연의 상태나 혹은 신라의 위신재 생산체제가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어쨌든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성분분석에는 많은 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 1 ）――小泉大塚越 3 호분과 小泉長塚 1 호분에 대해
서는 현재 右島和夫를 중심으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
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中島 
외 2008）.
（ 2 ）――이하의 문헌에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정리되어 있다（朴天秀 2007）.
（ 3 ）――『日本書紀』에 가끔씩 보이는 「任那의 調」, 
「新羅의 調」의 전부를 실제로 신라로부터 들어온 것이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그 중에는 왜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가공의 出来事（사건）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된
다 . 또한 후세의 예인데 , 중국의 諸왕조나 고려에서는 
출입하는 상인이나 난파에 의한 표류자 등도 모국의 사
신으로서 다루고 있는 예가 있다 . 이 사실과 동일한 사
례가 6 세기 왜에도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 正史
의 기재라도 기재 기사대로의 史實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 다만 , 왜와 신라 쌍방에서 의도의 차이가 있
었을 뿐 ,  「任那의 調」, 「新羅의 調」가 전혀 없었다고


























銅合金製品に添加されている鉛には重さが互いに異なる同位体が 4 種類あり，これら 4 種の鉛同
位体量の比率を測定して，原料の産地を推定する方法を鉛同位体比法という。



















約 1ml で溶解して回収された鉛の量を ICP 質量分析装置などで定量する。回収された鉛の中から
200ng を各々分けて phosphoric acid，silicagel と共に rhenium single filament の上に塗布して，




器（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r;TIMS）を活用した。分析方法は遺物の表面についてい
る錆（金属）を採取して，テフロンバイアルに塩酸 2 ～ 3ml とともに入れて，150℃の温度で 10
時間以上加熱する。加熱後，蓋を開けて乾固させた後，再度塩酸 2ml 程度を入れて同じ方法で乾
固させた後，塩酸 1ml 程度を入れて溶かす。このように遠心分離させて溶かした試料を陰イオン
交換樹脂と塩酸を使って鉛を分離する。その後，分離した鉛は single filament にのせて ，表面





クロスチェックし，韓国国立中央博物館では所蔵品の三国時代の青銅容器 5 点から 10 ヶ所の試料
を採取して，これもやはりそれぞれの機関で測定した結果をクロスチェックした。
クロスチェックされた国立中央博物館所蔵品青銅容器と新羅時代青銅容器を中心に国立慶州博物
館所蔵品青銅容器 7 点の遺物から 17 ヶ所の試料を採取して，結果を整理した。
①　 日本信楽町鍛冶屋敷遺跡出土資料












番号 試料番号 試料名 数量（件） 備考
1 1-1 青銅塊 1 箱 87，土坑 4（下～下層）
2 1-2 青銅塊 1 箱 87，土坑 4（下～下層）
3 1-3 青銅塊 1 箱 87，土坑 4（下～下層）
4 1-4 青銅塊 1 箱 87，土坑 4（下～下層）
5 1-5 青銅塊 1 箱 87，土坑 4（下～下層）
6 2 青銅塊 1 箱 88，土坑 1
7 3 青銅塊 1 箱 89，土坑 2 ～ 1
8 4 銅塊片 1 箱 89，土坑 2 ～ 1
9 5 青銅塊 1 箱 90，土坑 7 ～ 8
10 6-1 青銅塊 1 箱 91，土坑 24
11 6-2 青銅塊 1 箱 91，土坑 24
12 6-3 青銅塊 1 箱 91，土坑 24
13 7-1 青銅塊 1 箱 96，土坑 1 ～ 3
14 7-2 青銅塊 1 箱 96，池 2 包含層
15 8-1 青銅塊 1 箱 97，土坑 4
16 8-2 青銅塊 1 箱 97，土坑 4
17 9 青銅塊 1 箱 99，土坑 13 東側
18 10-1 青銅塊 1 箱 83，土坑 4
19 10-2 青銅塊 1 箱 83，土坑 1 ～ 2
20 11-1 青銅塊 1 箱 84，土坑 25
21 11-2 青銅塊 1 箱 84，溝
22 12 青銅塊 1 箱 856，土坑
表 2　国立中央博物館所蔵青銅容器試料一覧表
番号 遺物番号 遺物名 時代 出土地 試料番号および位置
1 M228 銅器 ？ ？ 1-1（破片）
2 M228 銅器 ？ ？ 1-2（破片）
3 M230 銅鼎 ？ ？ 2-1（胴体）
4 M230 銅鼎 ？ ？ 2-2（脚）
5 M230 青銅壺 ？ ？ 2-3（青銅壺底面）
6 K364 銅銑 楽浪 ？ 3-1（破片）
7 K364 銅銑 楽浪 ？ 3-2（胴体）
8 K617 青銅盒蓋片と木皮 新羅 慶北慶州市飾履塚 4-1（破片）
9 新 165 青銅製盒 新羅 慶北慶州市路西洞銀鈴塚 5-1（破片）







①　日本信楽町鍛冶屋敷遺跡出土資料の鉛同位体比（228 ～ 229 頁の表を参照）
日本の信楽町鍛冶屋敷遺跡（奈良時代中葉，8 世紀中葉）出土資料 22 点について日本と韓国で





番号 遺物番号 遺物名称 出土地 試料番号および位置
1 慶州 288 青銅盒 慶州皇吾里 1-1（蓋）
2 慶州 288 青銅盒 慶州皇吾里 1-2（蓋の柄）
3 慶州 288 青銅盒 慶州皇吾里 1-3（胴体）
4 慶州 289 青銅碗 慶州皇吾里 2-1（①）
5 慶州 289 青銅碗 慶州皇吾里 2-2（②）
6 慶州 353 鐎斗 慶州皇吾里 16 号 3-1（柄）
7 慶州 353 鐎斗 慶州皇吾里 16 号 3-2（胴体）
8 慶州 355 青銅盒 慶州皇吾里南槨 4-1（蓋）
9 慶州 355 青銅盒 慶州皇吾里南槨 4-2（蓋の柄）
10 慶州 355 青銅盒 慶州皇吾里南槨 4-3（胴体）
11 慶地 502 青銅製盒片 慶州忍冬塚 5-1
12 慶地 791 青銅鐎斗 慶州ヒョプソン自動車前下水口工事場 6-1（柄）
13 慶地 791 青銅鐎斗 慶州ヒョプソン自動車前下水口工事場 6-2（胴体）
14 慶地 820 青銅鼎片 慶州八友亭 4 号墳 7-1（蓋）
15 慶地 820 青銅鼎片 慶州八友亭 4 号墳 7-2（蓋の柄）
16 慶地 820 青銅鼎片 慶州八友亭 4 号墳 7-3（脚部分）








国立中央博物館所蔵遺物である青銅容器 5 件 10 点に対する試料の結果は日本と韓国が一致する
部分もあるがそうではない部分も確認された。 
図 2-1 をみると，大きく 2 つのグループからなっている。ここでは日本と韓国が大きく異ならな




試料番号 1-1 と 1-2 番 M228 銅器の場合，原形は残っていないが破片が残っており，主に大きい
破片を中心に 2 ヶ所で試料を採取した。図 2-2 は図 2-1 のように大きく 2 つのグループからなって
いるが，1-1 と 1-2 番はそれぞれ異なるグループに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これは同じ番号の遺物
であるが，結果が異なって現れており，現在は破片のみ残っている状態であるため，異なる破片と
推定される。 
試料番号 2-1，2-2，2-3 番 M230 銅鼎・青銅壺の中で 2-1 は銅鼎の胴体から，2-2 は銅鼎の脚から，
2-3 は同じ遺物番号であるが，形態が異なる青銅壺の底面から試料を採取した。この 3 点は類似し
た結果が得られ，これは同じ出自を持った遺物で同じ地域の材料を使用した可能性を示している。 
試料番号 3-1，3-2 番 K364 銅洗の場合，完形ではないが残っている胴体とその破片と推定される
ものから各々試料を採取して結果を比較した。その結果，若干離れて分布するが，一つのグループ
内に含まれ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ため，同じ破片と推定される。
試料番号 4-1 番 K617 青銅盒蓋破片と木皮は遺物の形態を備えているが，欠失した部分が 1/2 程
度になる大きい破片から採取した。その結果は他の試料の分布領域を大きく外れており，再分析を
依頼したが同じ結果が得られた。
試料番号 5-1，5-2 番シン 165 青銅製盒は保存処理が完了した状態であるため，残っている破片中，
残片と砕けた粉の中で錆の部分がよく残っている部分を中心に試料を採取した。その結果，他のグ






資料番号 1-1，1-2，1-3 番慶州 288 青銅盒は，蓋 ･ 把手・胴体の 3 つの部分で試料を採取して分
析したが，3 点は 2 つのグループを外れており，韓国基礎科学支援研究院（KBSI）で再分析を行っ
たが同じ結果を得た。蓋の把手と胴体が類似する材料とみられるが，蓋は異なる結果があらわれた。
試料番号 2-1，2-2 番慶州 289 青銅碗は遺物番号は同じであるが，各々異なる 2 点で試料を採取し
た。分析結果が異なる試料のグループとかなり離れており，これもやはり再分析を依頼したが同じ
結果が得られた。





硏究所 , pp.57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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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め，同じ材料を使って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試料番号 4-1，4-2，4-3 番慶州 355 青銅盒もま
た 3 番の試料と類似した結果を得た。
試料番号 5-1 番慶地 502 青銅製盒片は 1 点でのみ試料を採取して，比較対象はないが，2 つある
グループの内，一方のグループの領域内に含まれ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
試料番号 6-1，6-2 番慶地 791 青銅鐎斗もまた把手と胴体部分で試料を採取したが，部位別に同じ
材料を使った可能性が高く，皇吾里から出土した慶州 353 鐎斗とも同じ結果を得た。
試料番号 7-1，7-2，7-3，7-4 番慶地 820 青銅鼎片は完形でない大きい破片が残っている。残った
破片中，蓋の破片と蓋の把手と推定される破片があり，各々試料を採取し，脚部分も胴体が一緒に
残っている破片で試料を採取した。蓋と蓋の把手の試料，胴体と脚部分の試料はそれぞれ同じグルー



















連番 遺物番号 遺物名 207Pb/206Pb 208Pb/206Pb 206Pb/204Pb 207Pb/204Pb 208Pb/204Pb
1 M228 銅器 0.8833 2.1863 17.646 15.588 38.619
2 M228 銅器 0.8578 2.1007 18.119 15.542 38.098
3 M230 銅鼎 0.8784 2.1731 17.755 15.615 38.664
4 M230 銅鼎 0.8786 2.1696 17.720 15.547 38.444
5 M230 青銅壺 0.8778 2.1696 17.766 15.595 38.580
6 K364 銅洗 0.8770 2.1677 17.761 15.576 38.537
7 K364 銅洗 0.8728 2.1521 17.800 15.537 38.348
8 K617
青銅盒
0.8139 2.0300 19.554 15.916 39.732
蓋片と樹皮
9 新 165 青銅製盒 0.8610 2.1281 18.200 15.672 38.769
10 新 165 青銅製盒 0.8616 2.1285 18.186 15.670 38.744
表 5　国立慶州博物館所蔵青銅容器の鉛同位体分析結果
連番 遺物番号 遺物名 207Pb/206Pb 208Pb/206Pb 206Pb/204Pb 207Pb/204Pb 208Pb/204Pb
1 慶州 288 青銅盒 0.8423 2.0859 18.719 15.767 39.084
2 慶州 288 青銅盒 0.8156 2.0319 19.478 15.887 39.616
3 慶州 288 青銅盒 0.8140 2.0308 19.562 15.916 39.744
4 慶州 289 青銅碗 0.9477 2.2034 16.532 15.669 36.468
5 慶州 289 青銅碗 0.9457 2.1986 16.534 15.636 36.386
6 慶州 353 鐎斗 0.8664 2.1384 18.178 15.751 38.916
7 慶州 353 鐎斗 0.8677 2.1451 18.224 15.816 39.136
8 慶州 355 青銅盒 0.8706 2.1514 18.329 15.955 39.469
9 慶州 355 青銅盒 0.8666 2.1307 18.047 15.639 38.490
10 慶州 355 青銅盒 0.8682 2.1353 18.003 15.631 38.479
11 慶地 502 青銅製盒片 0.8906 2.1828 17.521 15.605 38.284
12 慶地 791 青銅鐎斗 0.8683 2.1393 18.059 15.681 38.671
13 慶地 791 青銅鐎斗 0.8670 2.1323 17.994 15.600 38.404
14 慶地 820 青銅鼎片 0.8682 2.1389 17.982 15.613 38.500
15 慶地 820 青銅鼎片 0.8679 2.1360 17.943 15.572 38.359
16 慶地 820 青銅鼎片 0.8997 2.1776 17.466 15.540 38.078




図 1 − 1　信楽町鍛冶屋敷遺跡出土試料の鉛同位体比結果（クロスチェックＡ図式）
図 1 − 2　信楽町鍛冶屋敷遺跡出土試料の鉛同位体比結果（クロスチェックＢ図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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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2 − 1　国立中央博物館所蔵青銅器の鉛同位体比結果（クロスチェックＡ図式）








三　한국 및 일본의 고대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분석　
 안주영・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
1　머리말
청동기의 주재료인 구리는 자연적으로 산출되고 광석에서 추출하는 방법（제련）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여러 금속 중 가장 먼저 이용되었다 . 이런 구리의 성질은 적색 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전성 , 연성이 뛰어나 비교적 가공하기가 쉽지만 구리 자체는 무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제품은 단단하지 않다 . 하지만 다른 금속과 합금되면 단단해지는데 합금된 성분에 따라 
청동은 구리 + 주석 , 황동은 구리 + 아연으로 크게 구분되고 여기에 납이 첨가 될 경우 구리 + 
주석 + 납은 납청동 , 구리 + 아연 + 납은 납황동으로 분류된다 . 
이렇게 주조된 제품에 납이 첨가되어 있을 경우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산지를 추정할 수 
있다 . 청동이나 황동 주조 시 납을 첨가하는 목적은 주조할 때 유동성을 좋게 하고 융용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 또 값비싼 주석을 얻기 어려워서 대신 납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 이렇듯 청동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납은 당시의 기술적 ,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용도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하여 
첨가하지만 동시에 납을 언제 , 어디서 입수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 . 그래서 청동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기 위한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법이 
응용되고 있다 .
본고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즉 8 세기중엽（나라시대）의 滋賀縣 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출토자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중 삼국시대 청동용기의 측정 결과를 cross checking 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삼국시대 청동용기의 데이터축적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 간의 청동 원료 수입과 분배 , 
문화교류 등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2　분석방법
①　一 납동위원소비의 원리
동합금 제품에 첨가되어 있는 납에는 무게가 서로 다른 동위원소 4 종류가 있는데 이들 4 종의 
납동위원소 양의 비율을 측정하여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납동위원소비법이라고 한다 .
Pb 는 안정적인 동위원소인 Pb-204, Pb-206, Pb-207, Pb-208 의 4 가지 동위원소를 
지니고 있으며 , 지구가 생겼을 때 그 비율은 정해져 있었다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성붕괴에 의해 암석 속에 함께 존재하였던 U-238, U-235, Th-232 는 스스로 방사능을 
방출하여 원자 속의 양자와 중성자 수를 점점 변화시켜 마지막에는 Pb-206, Pb-207, Pb-208
로 변화한다 . 이렇게 해서 납의 동위원소는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의 양에서 서서히 증가해 
결국에는 우라늄과 토륨의 양이 감소한 만큼 납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 납동위원소의 존재량과 
그 비는 암석 중에 존재하는 우라늄 , 토륨 , 납의 양과 공존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며 , 각 광산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Pb-204 의 양과 Pb-206, Pb-207, Pb-208 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히라오 요시미츠, 2001］.
② 납동위원소비의 분석법
（1）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분석법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발한 ‘고주파 가열 분리법’을 이용해 납을 분리하고 , ‘표면 
전리형 질량분석장치’를 이용해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한다 . 분석 방법은 시료를 석영제의 소형 
도가니에 넣어 석영제 커버를 씌우고 고주파 가열로에서 15 분간 가열한다 . 석영제 커버의 내벽에 
증착한 납을 희초산 약 1ml 로 용해해 회수된 납양을 ICP 질량분석장치 등으로 정량한다 . 회수된 
납 중 200ng 를 각각 나누어 phosphoric acid, silicagel 과 함께 rhenium single filament 위에 
도포하고 표면 전리형 질량분석장치（Finnigan MAT262）안에 세트해 , filament 온도 1200℃ 
로 동위체비측정을 한다 . 
（2） 한국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분석법
대 전 광 역 시 대 덕 연 구 단 지 내 에 소 재 하 고 있 는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KBSI） 의 
열이온화질량분석기（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r ; TIMS）를 활용하였다 . 분석 
방법은 유물의 표면에 붙어 있는 녹（금속）을 채취하여 테프론 바이알에 염산 2~3 ml 와 함께 
넣어 150℃의 온도에서 10 시간 이상 가열한다 . 가열 후 뚜껑을 열고 건조시킨 후 다시 염산 2ml 
정도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건조한 다음 염산 1ml 정도를 넣어 녹인다 . 이렇게 원심분리 시켜 
녹인 시료를 음이온교환수지와 염산을 사용하여 납을 분리한 후 분리된 납은 single filament 에 
얹어 열이온화질량분석기（VG Sector 54-30）를 사용하여 동위원소비를 측정한다 . 분석결과는 
표준물질（NBS SRM 981）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보정한 것이다 . 
3　시료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滋賀縣 信樂町 鍛冶屋敷遺蹟（나라시대중엽 , 8 세기중엽） 
출토자료 22 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한국기초지원연구원（KBSI）에서 
분석한 결과를 cross checking 하고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소장품인 삼국시대 청동용기 
5 점에서 10 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역시 각각의 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cross checking 
하였다 . cross checking 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청동용기와 신라시대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 청동용기 7 점의 유물에서 17 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
① 일본 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출토자료 
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출토 鑄鐘으로（나라시대） 이곳에서 3 년간（AD742-745 년） 불상을 
주조하였으며 , 宮・寺・생산유적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 표 1 은 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출토자료에 대한 분석대상 목록이다 . 
②　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시료목록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유물의 형태에 따라 부위별로 시료를 채취해 
비교・분석하였다 . 시료（표 2 참조）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녹이 잘 남아 있으며 유물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하였다 . 시료 선정은 편들만 남아 있는 경우 각 편마다 
시료를 채취해 비교 하였으며 , 유물이 완형으로 남아 있을 경우 부위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 또한 
완형에 가까운 유물의 잔편들 시료도 채취하였다（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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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청동용기 시료목록
경주에서 출토된 청동용기（표 3 참조）를 중심으로（신라시대） 출토지에 따른 유물의 
형태별로 시료를 채취해 비교 . 분석하였다 . 시료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녹이 잘 남아 
있으며 유물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하였다 . 시료 선정은 유물 부위별로 시료를 
선정하였고 , 편들이 남아 있는 경우 각 편들마다 시료를 채취하였다（사진참조）.
4　분석결과
① 일본信樂町 鍛冶屋敷遺蹟 출토자료의 납동위원소비 （228-229 頁參照）
일본의 信樂町 鍛冶屋敷遺蹟（나라시대중엽 , 8 세기중엽） 출토자료 22 점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분석한 결과를 그림 1-1 및 1-2 에 정리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는 대체로 
일치하면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 
②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용기의 납동위원소비 （표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인 청동용기 5 건 10 점에 대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일본과 한국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확인되었다 . 
그림 2-1 을 보면 크게 2 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한국의 결과에서 1 번은 2 개의 그룹을 벗어나 있으며 , 2 번도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번에 대한 시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재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 cross checking 된 결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의 청동용기에 대한 
유물별 결과를 그림 2-2 에 정리하였다 .
시료번호 1-1 과 1-2 번 M228 동기의 경우 원형은 남아 있지 않으나 편들이 남아 있어 주로 큰 
편을 중심으로 2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 그림 2-2 는 그림 2-1 과 같이 크게 2 개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1-1 과 1-2 번은 각각 다른 개체그룹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같은 번호의 유물이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 현재는 편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개체 
편으로 추정된다 . 
시료번호 2-1, 2-2, 2-3 번 M230 동정 . 청동호 중 2-1 은 동정의 몸체에서 2-2 는 동정의 
다리에서 2-3 은 같은 유물 번호이지만 형태가 다른 청동호의 바닥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 3
점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같은 출처를 가진 유물로 한 지역의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시료번호 3-1, 3-2 번 K364 동세의 경우 완형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몸체와 이에 맞는 편으로 
추정되는 편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 그 결과 약간 떨어져서 분포하지만 
하나의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개체 편으로 추정된다 .
시료번호 4-1 번 K617 청동합개편과목피는 유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결실 부분이 1/2
정도 되는 큰 편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결과가 다른 시료의 분포 영역을 크게 벗어나 재분석을 
의뢰하였으나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시료번호 5-1, 5-2 번 신 165 청동제합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서 남아 있는 편들 중 
잔편과 부스러진 가루 중에서 녹 부분이 잘 남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 




국립중앙박물관 청동용기 중 시대나 출토지가 확실하였고 분석결과 일정한 그룹을 이루므로 
신라시대 청동용기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청동용기의 납동위원소비 （표 5）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유물인 청동용기 납동위원소비에 대한 결과는 그림 3 에 정리하였고 이 
역시 크게 2 개의 그룹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  
시료번호 1-1, 1-2, 1-3 번 경주 288 청동합은 뚜껑・손잡이・몸체의 3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는데 3 점은 2 개의 그룹을 벗어나 있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재분석을 하였으나 같은 결과를 얻었다 . 뚜껑의 손잡이와 몸체가 비슷한 재료로 보이나 뚜껑은 
다른 결과로 나왔다 .
시료번호 2-1, 2-2 번 경주 289 청동완은 유물번호는 같지만 각각 다른 2 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 분석결과가 다른 시료들의 그룹과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역시 재분석을 의뢰 하였으나 
같은 결과로 나왔다 . 
시료번호 3-1, 3-2 번 경주 353 초두는 손잡이와 몸체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므로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 시료번호 4-1, 4-2, 4-3 번 
경주 355 청동합 또한 3 번의 시료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
시료번호 5-1 번 경지 502 청동제합편은 1 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비교 대상은 없지만 2 개의 
그룹에서 한 그룹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료번호 6-1, 6-2 번 경지 791 청동초두 또한 손잡이와 몸체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부위별로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황오리에서 출토된 경주 353 초두와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
시료번호 7-1, 7-2, 7-3, 7-4 번 경지 820 청동정편은 완형이 아닌 큰 편들이 남아 
있었는데 남은 편들 중 뚜껑의 편과 뚜껑의 손잡이로 추정되는 편이 같이 남아 있어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 다리 부분도 몸체가 같이 남아 있는 편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 뚜껑과 뚜껑 
손잡이의 시료와 몸체 및 다리부분의 시료는 각각 동일한 그룹이므로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 뚜껑부분의 시료 2 편과 다리부분의 시료 2 편은 각기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유물의 편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청동용기 중 시기가 명확한 시료를 중심으로 그림 4 에 
정리하였다 . 파란색과 노란색이 각각의 그룹을 이루면서 신라시대 청동용기에 대한 영역이 
형성되었지만 그룹을 벗어난 빨간색 시료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
5 맺음말
일본과 한국의 청동원료에 대한 제작 및 문화교류 등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으로 납동위원소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일본과 한국의 분석방법에 따른 cross checking 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박
물관 및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유물인 신라시대 청동용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 이번 연구에
서 유물의 부위별로 시료를 채취해 부위에 따른 동일한 재료의 사용 유무와 편들만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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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물의 편인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출토지 또는 시기가 불확실하거나 분석
된 유물의 점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데이터 교류를 통해 원료의 산지와 더불어 제작기법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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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資料の年代も，韓国出土資料が 2世紀後半～ 4世紀，近畿式・三遠式銅鐸が 1～ 2世紀末，楽浪

































（ 2）　菅田 18 号横穴墓（6世紀後半）耳環



















































図 3に結果を示した。筆ノ尾 1号横穴墓出土耳環の鍍銀部分の数値がグループA’ の領域に近接
しているが，その他にグループAに分布するものやそれに近い数値を示すものはない。美月 1号
横穴墓の 1‐ 2号石棺出土耳環の 2点がグループＢ内に位置している。
これまで日本出土青銅製品の中で，「Ｋ」領域周辺に分布する数値を示す資料はほとんどが弥生
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ものであった（一方，朝鮮半島出土青銅製品では三国時代の資料に多くみ
られる；［廣坂，2007］。しかし，ここでは 6～ 7 世紀の資料のうちの少なくとも 4点が明らかにそ
のようなデータを示している。
207Pb/206Pb：0.850 ～ 0.853，208Pb/206Pb：2.101 ～ 2.106 の範囲内に，全分析資料 27 点中 9点（菅























































馬淵久夫，1987，｢第 5節鉛同位体比による原料産地推定｣（『出雲岡田山古墳』島根県教育委員会，pp.167 ～ 171）.
馬淵久夫 . 平尾良光，1982，｢鉛同位体比からみた銅鐸の原料｣（『考古学雑誌』68（1），pp.42 ～ 62）.
馬淵久夫 . 平尾良光，1983，｢鉛同位体比による漢式鏡の研究（二）｣（『MUSEUM』382，pp.16 ～ 26）.
馬淵久夫 . 平尾良光，1987，｢東アジア鉛鉱石の鉛同位体比 - 青銅器との関連を中心に｣（『考古学雑誌』73（2），
pp.199 ～ 245）.
魯禔玹 . 平尾良光 . 金奎虎 . 金那瑛 . 田庸昊 . 韓松伊，2008，｢韓国益山市王宮里遺跡から出土したガラス製品に関する
鉛同位体比調査｣（『日本文化財科学会第 25 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pp.262 ～ 263）.
徳江秀夫編著 1999：『綿貫観音山古墳Ⅱ』石室 ･遺物編，群馬県教育委員会．

























四　일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 齋藤努　譯：李昌煕
1　머리말
본 공동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서 국산원료로 청동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그 전후로의 원료산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었다 . 전자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龜 
田의 보고로 대신하며 , 여기에서는 공동연구 기간 중에 조사한 자료의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와 
후자 가운데서도 특히 고분시대 후기 국산원료가 사용되기 이전 시기의 원료산지에 대해 추정하여 
보고한다 .  
2　지금까지의 연구경과
2003~2005 년도에 실시된 한국 영남지역의 기원전 2 세기 ~ 기원 7 세기에 생산된 청동제품 
등의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로부터 특히 데이터가 집중되는 2 개의 그룹을 추출할 수 있었다（圖 
1 ; ［齋藤 2006］;  ［齋藤ㆍ龜田 2006］）.
첫 번째는 그룹 A라고 명명하였는데, 자료의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자료의 일치성이 극히 
높고 , 일본산 청동제품 중 ｢規格品의 원료｣ 라 일컬어지는 近畿ㆍ三遠式銅鐸의 납동위원소비와 
매우 일치하는 점 , 대부분의 樂浪 출토 자료가 이 수치와 그 주변 수치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한국 청동기의 원료 산지나 한일 교류를 생각할 때에 주목해야만 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이 그룹에 속하는 자료의 연대도 한국 출토자료가 2 세기 후반 ~4 세기 , 近畿式ㆍ三遠式銅鐸이 
1~2 세기 말 , 낙랑 자료가 기원전 2 세기 ~ 기원 4 세기이며 , 그밖에 이것과 수치가 겹치는 기존 
보고 자료인 廣形銅矛가 2 세기 , 야요이시대의 소형 방제경이 2~3 세기로 , 전체적으로 볼 때 
연대가 거의 겹치고 있다 . 그룹 A 에 포함되는 자료는 데이터의 일치성이 아주 높아서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이외에도 이것들과 근접하는 데이터를 보이는 것들이 있어 , 그것들을 
포함시킨 영역을 그룹 A′라고 하였다 .
또 다른 하나는 그룹 B 라고 명명했다 . 그룹 A 와 비교하면 분포범위가 넓고 , 측정된 한국 출토 
청동제품 143 점 중 44 점의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 그룹에 포함되는 자료의 시기는 
대체로 4 세기 ~7 세기 초이며 , 전체적으로 볼 때 그룹 A 보다도 늦은 연대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그룹들의 원료 생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
그룹 A 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출토 前漢鏡의 수치 범위 내에 있는 점이나 지금까지 보고된 
한반도의 鑛床에서 이것과 가까운 데이터를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 그룹 A 의 산지 
후보로서는 중국 鑛床과의 관련성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룹 B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납동위원소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 중국의 華中 ~ 華南산 원료의 
수치범위 내에 있으며 , 아직 측정되지 않은 중국의 鑛床이 원료 산지일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광산의 수치가 여기에 가까운 점이나 은제품으로 동일한 수치를 보이는 




등으로부터 , 원료를 한반도 남부지역의 광산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즉 , 종래의 납동위원소비 연구에서는 고분시대의 일본산 청동제품에 중국 남부 지역산 
원료가 사용되었다고 해석되어 왔지만 , 그 수치범위 안에는 한반도산 원료의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 본 연구는 고분시대 가운데 일본 국산원료가 사용되기 
직전까지의 시기（5~7 세기）부터 국산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8 세기까지로 시기를 
좁혀 ,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가 상정되는 유적의 자료를 중심으로 납동위원소비 측정을 행하였다 .
3　조사대상유적 및 자료
①　岡山縣・勝負砂古墳 （5 세기후반）   
동경（四獸形鏡 ?）, 鈴杏葉 , 胡籙金具 , 短甲의 蝶鐇金具




（ 2 ）　菅田 18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 3 ）　菅田 20 號橫穴墓 （7 세기 전반）              耳環
（ 4 ）　筆ノ尾 1 號橫穴墓 （7 세기 전반）             耳環
（ 5 ）　袋尻橫穴墓群
（ 6 ）　袋尻 1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 7 ）　袋尻 2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 8 ）　袋尻 3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 9 ）　菅澤谷橫穴墓郡
（10）　菅澤谷 B-5 號橫穴墓 （7 세기 전반）           耳環
（11）　菅澤谷 C-2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12）　菅澤谷 C-5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耳環
（13）　美月 1 號橫穴墓 （6 세기 후반 ~7 세기 전반）   大刀의 金具 , 耳環
（14）高田尾橫穴墓 （7 세기 전반）               圭頭大刀 및 鋤의 金具
島根縣 出雲市 上塩谷築山古墳 出土 銅鈴（6 세기 후반 ~7 세기 초）이나 島根縣 安來市 高壙Ⅳ區 
3 號橫穴墓（6 세기 말 ~7 세기 초） 출토 耳環이 일본산 원료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馬淵［1987］의 결과와 龜田［2006］의 고찰을 토대로 , 이 지역과 가깝고 시기가 거의 같은 橫穴
墓 출토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鳥取縣ㆍ福本 79 號墳 （7 세기 중엽）       銅匙
銅匙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 . 철제품이나 금동제품 등 한반도계 유물이 다른 
곳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
④　福岡縣ㆍ香春岳 （7 세기 후반 ~ 현대）      銅ㆍ鉛鑛石
국산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 세기부터인데 ,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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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 ]……齋藤　努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광석의 채굴이 개시되어졌다고 생각된다 .
⑤　福岡縣ㆍ大宰府 （7 세기 후반 ~8 세기）     주조공방 관계자료 （銅滓）
상기의 香春岳産 원료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분석 대상 자료로 하였다 . 
동시에 측정한 銅鋺（1 점）은 9 세기의 것이다 .
⑥　滋賀縣ㆍ鍛冶屋敷유적 （8 세기중엽）      주조 관계자료 （鑛滓 , 노벽에 부착된 銅粒）
나라시대 , 일시적으로 천도가 이루어진 紫香樂宮（742~745）에서 ｢大佛造立의 詔｣（743） 
가 반포되어 , 甲賀寺에서 大佛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다（745 년에 수도는 平城京으로 옮겨져 , 大佛 
조영은 東大寺가 이어받게 된다）. 이 유적은 甲賀寺에 관련된 주조 공방이었던 곳이다 .
4　납동위원소비 측정결과
【표시에 대해서】 
長淵ㆍ平尾가 야요이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의 청동기에 대해 ,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 
납동위원소비의 변천은 아래와 같이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長淵ㆍ平尾 1982, 1983, 1987］. 도면
에는 측정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
W : 야요이시대에 전래된 前漢鏡 수치의 영역 . 야요이시대의 국산 청동기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
E : 後漢ㆍ三國시대의 舶載鏡 수치의 영역 . 고분 출토 동경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
J : 일본산의 鉛鑛石 영역 .
K : 다뉴세문경이나 세형동검 등 야요이시대에 전래된 한반도계 유물이 위치하는 라인 . 
이것들에 전술한 그룹 A, A′, B 의 영역을 함께 표시하였다 .
【측정결과】
①　勝負砂古墳
圖 2 에 결과를 표시하였다 . 6 개의 자료 내 胡籙金具가 그룹 A, 短甲의 蝶鐇金具가 그룹 A′의 
범위에 들어갔다 . 또한 鈴杏葉 3 점 중 2 점이 그룹 B 의 범위 안에 , 1 점은 그룹 B 에서 떨어져 , 
그 근처에 분포한다 . 원료의 측면에서도 이 고분과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
②　橫穴墓
圖 3 에 결과를 표시하였다 . 筆ノ尾 1 號橫穴墓 출토 耳環의 鍍銀 부분의 수치가 그룹 A′의 
영역에 근접하는데 , 그 외에 그룹 A 에 분포하거나 그것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 美
月 1 號橫穴墓 1-2 호 석관 출토 耳環 2 점이 그룹 B 내에 위치한다 .
지금까지 일본 출토 청동제품 중에서 「K」영역 주변에 분포하는 수치를 보이는 자료는 대부분
이 야요이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한편 , 한반도 출토 청동제품에서는 삼국시대 자료에서 
많이 보인다 ; 廣坂 2007］. 하지만 여기에서는 6~7 세기 자료 중 적어도 4 점이 확실히 그와 같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
전체 분석자료 27 점 중 9 점（菅田橫穴墓郡 2 점 , 袋尻橫穴墓郡 5 점 , 菅澤谷橫穴墓郡 1 점 , 美月






자료 세척 시에 본체에서 떨어진 녹의 조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 그 중 2 점을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 2 점의 수치는 잘 일치한다（圖 4）.
측정결과는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청동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인데 , 최근 한국 전라북도 
익산시（백제지역）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리생산 관련자료（7 세기）의 분석결과로 보고된 
수치 범위와 겹치고 있다［魯 외 , 2008］.
④　香春岳
圖 5 에 香春岳과 大宰府 자료의 측정결과를 함께 표시했다 .
香春岳産 광석의 데이터는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그 중에서 특히 方鉛鑛은 지금까지 
奈良ㆍ平安시대에 국산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에 주요한 공급원이었다고 생각되는 
山口縣의 長登銅山이나 藏目喜鑛山의 수치（｢I｣ 로 표시한 범위）와 겹치고 있다 .
⑤　大宰府
圖 6 은 大宰府 출토 자료의 측정결과를 일본산 鉛광석의 수치 범위인 ｢J｣ 영역과 상술한 ｢I｣ 
영역의 부분을 확대하여 도면에 표시한 것이다 . ｢I｣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 측정한 銅 
滓 자료의 반 정도가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 국산 원료라고 할지라도 ｢I｣ 와는 다른 산지의 
것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
銅鋺은 확실히 이것들과는 다른 원료가 사용되었다 .
⑥　鍛冶屋敷유적
圖 7 에 표시한대로 대부분의 자료 수치가 ｢I｣ 의 범위 내에 속하는데 , 종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長登銅山이나 藏目喜鑛山 등의 원료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약간 그 영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 이번 香春岳이나 大宰府 자료의 측정결과로부터 볼 때 ,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향후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납동위원소비 분석의 관점에서는 고분시대 유적의 청동원료에 대해 , 중국 
남부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나 해석을 해왔다 . 그러나 2003~2005 년도에 걸쳐 실시된 
한국 남부지역의 조사 결과와 이번 분석 결과를 함께 생각해보면 , 한반도에서 수입된 제품이나 
원료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
또한 橫穴墓 출토 자료나 福本 70 號墳 출토 銅匙 데이터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청동제품의 
원료 산지와도 관련되는 결과이며 , 삼국시대의 한국 출토 자료의 검토와 백제지역의 청동제품이나 
鉛유리 등의 분석사례 축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일본의 국산원료의 경우 지금까지 山口縣의 長登銅山이나 藏目喜鑛山産으로 생각되어 온 
奈良ㆍ平安시대의 청동제품에서 ｢I｣ 영역 수치가 빈출한 점은 , 경우에 따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글을 마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岡山大學 문학부（勝負砂古墳 출토 자료）, 松江市敎育
委員會（橫穴墓 출토 자료）, 一行寺（福本 70 號墳 출토 銅匙）, 香春町敎育委員會（香春岳 자료）, 九
州歷史資料館（大宰府 출토 자료）, 滋賀縣敎育委員會（鍛冶屋敷유적 출토 자료）에 감사드린다 .
岡山県・勝負砂古墳（調査は岡山大学文学部）
資料






1 5世紀後半 勝負砂古墳 鏡 B9801α867821511798215β04 3＆682有機質あり；岡山大学考古学研究室蔵
2 5世紀後半 勝負砂古墳 鈴杏葉① SBZ7図面173遺物番号429B9802 OB578 2121318255 156593＆724本体より採取
3 5世紀後半 勝負砂古墳 鈴杏葉② SBZ7図面173，遺物番号430B980308560 21185＆3 3157093＆882本体より採取
4 5世紀後半 勝負砂古墳 鈴杏葉 SBZ7，図面160，遺物番号378B9804 08578 212061＆2551566038713本体より採取
5 5世紀後半 勝負砂古墳 胡籔金具 SBZ7，図面118，遺物番号136B98050．87532ユ64517798 1557938，524















1 6世紀後半 菅田横穴墓18号穴 Nα9，図59－12，耳環 『菅田横穴墓群・薦沢砦跡』2005 B100030．8556 2．12171＆27115633＆767松江市教育委員会蔵
2 6世紀後半 菅田横穴墓18号穴 No．14，図5913，耳環 B10004 085182ユ015 1＆3331561638，527
3 7世紀前半 菅田横穴墓20号穴 図71－6，耳環 BlOOO5α84122．1009 18，703 15，73339292
4 7世紀前半 菅田横穴墓20号穴 図71フ，耳環 B10006085202．1059 18，36615，64838677
5 7世紀前半 筆ノ尾1号穴 図τ9，耳環（青銅部分） 『筆ノ尾横穴群発掘調査報告書』1995 B10007α85122130016213 1561534 33
6 7世紀前半 筆ノ尾1号穴 図7－9，耳環（鍍銀部分） B100080．8767 2．167817名6415，662 38，727
7 6世紀後半 袋尻1号穴 図14131，耳環 『『袋尻遺跡群発掘調査報告書：第2卸商業団地造成工事に伴う』1998BlOOO9α8524210271＆31315，6093＆507
8 6世紀後半 袋尻1号穴 図14132，耳環 B10010α85312．10421＆31615，6253＆540
9 6世紀後半 袋尻2号穴 図149－33，耳環 B10011α8532210421＆30815，6203＆524
106世紀後半 袋尻2号穴 図14934，耳環 B100120β522210361＆336156253＆571
116世紀後半 袋尻3号穴 図15414，耳環 B10013 085262．10331＆2991560138489
127世紀前半 菅沢谷B－5号穴 図13－15，耳環 『菅沢谷横穴群』1994 B10014 033542．10721＆85015，747 39，722
137世紀前半 菅沢谷B5号穴 図1316，耳環 B10015 一 一 一 一 一
146世紀後半 菅沢谷G2号穴 図20・6，耳環 B100160β5002．10121＆348155953＆553
156世紀後半 菅沢谷CU号穴 図2828，耳環 B100170．85912ユ391 1＆22215，6553＆978









































247世紀前半 高田尾横穴墓 圭頭大刀，圭頭部一1（圭頭） 『高田尾横穴墓発掘調査概報』 B10026 086762．14 31＆058156663＆757
257世紀前半 高田尾横穴墓 圭頭大刀，圭頭部2（責金具） B10027α8495 2ユ632 1＆41715644 39839
267世紀前半 高田尾横穴墓 鋤一1（鋤本体） BlOO28 一 一 一 一 一
















1 7世紀中頃 福本70号墳 銅匙（破片1） B10001α88222192717760 156693＆944八頭町教育委員会
2 7世紀中頃 福本70号墳 銅匙（破片2） B10002 OB8222ユ93117，767 15，676 38，966八頭町教育委員会
福岡県・香春岳（r香春岳：埋蔵文化財調査報告と自然：歴史と文学1香春岳の総合調査』香春町教育委員会，1992）
資料


































































































































1－3 8世紀中頃 青銅塊，土坑4（下～上層），箱87 1878（銅3）02鍛冶　炭だまり10








B9405 084752．0912 18，417 15，609 38，514
2 8世紀中頃 青銅塊，土坑1，箱88（タッパー内）
2594（銅6）02鍛冶　土坑］－2（銅
付着炉壁　湯玉） B94060．8485 2．0915 18，402 15，613 38，488
3 8世紀中頃 青銅塊，土坑2北東区，箱89（タッパー内） 2558（銅7）02鍛冶　土坑2－1B94070β4742．09011＆40215，593 38，462
4 8世紀中頃 銅塊片，土坑2北東区，箱89（タッパー内）
2602（銅7）02鍛冶　土坑2－1（銅



















6－1 8世紀中頃 青銅塊，東列ユニット2，箱911082（銅9）02鍛冶　土坑24　南東土坑 B94100．8469209031843915，616 38，544
6－2 8世紀中頃 青銅塊，東列ユニット2，箱911898（銅9）02鍛冶　土坑24　前庭部 B9411α8473209001＆40515，5953＆468
6－3 8世紀中頃 青銅塊，東列ユニット2，箱911297（銅9）02鍛冶　溝3土坑24　前庭部 B94120．8472 2．09341＆465156433＆654





8．1 8世紀中頃 青銅塊，土坑4，箱97（タッパー内） （タッパー内）02鍛冶屋敷　炭溜り B94150．84772£9071＆3751557538417





10－18世紀中頃 青銅塊，土坑4，箱83 2091（銅4）02鍛冶　炭だまり6L（●） B94180．8467 2．09031841115，6033＆494


















る青銅鼎（蔚山下垈 23 号，金海良洞里 322 号），青銅鍑（伝慶州入室里，金海良洞里 235 号，大成洞 29 号・
47 号）である。この時期の青銅容器の他に，鉄鍑（金海良洞里 162 号・322 号，慶州舎羅里 30 号）も
ある。楽浪地域で確認される青銅容器は木槨墓段階の銅鍑が主に副葬された後，紀元 1 世紀前後に














び 6 世紀の新羅系遺物が出土した昌寧校洞［穴沢 ･ 馬目 1975］出土の青銅盒，青銅鐎斗，青銅角杯
などがある。高句麗の青銅容器として知られる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集安県七星山 96 号墳と禹
山下 68 号積石墳［集安県文物保管局 1979］で青銅釜，青銅盒，青銅鐎斗，青銅鼎などが出土しており，
これらは新羅古墳で出土する青銅鼎や青銅鐎斗と比較する際，しばしば議論される。
これまで新羅古墳で出土した青銅容器に対する研究は，皇南大塚，金冠塚，天馬塚，壷杅塚，銀鈴塚，
飾履塚，皇吾洞，路西里 138 号などの発掘調査報告書で簡略に報告されている。以後 90 年代に入っ
て，多様な側面から研究が進められ始めた。
器種別に研究された内容を調べ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金属工芸という側面からの検討［李蘭永
1992］と青銅鐎斗［金快正 1984，朴普鉉 1990，金知恵 2006］，青銅鼎［辛勇旻 1992，鄭仁盛 1996，金大
煥 1997，金知恵 2006］，青銅熨斗［朴普鉉 2000，李漢祥 2005］，青銅盒［緒方 1987，李柱憲ほか 2006，
桃崎 2006］などの器種別の比較分析がある。最近になって韓半島内の金属容器を研究するために中
国の資料を積極的に分析する研究［李溶振 1999，朴淳發 2005］も増えている。比較的出土例が少な













飾履塚，天馬塚などの王陵級に該当する古墳をはじめとして，皇吾里 4 号・16 号（1 槨，2 槨，4 槨，
8 槨）・32-1 号・34 号（1 槨・2 槨・3 槨）・37 号・54（甲塚），皇吾里南槨（36 年調査），皇吾洞 100-1
番地・386-1 番地，皇吾洞忍冬塚，路西洞 138 号，仁旺洞，仁旺洞 19 号 -C 槨・147 号 C 群 1 号（主槨）・ 
156-2 号，皇吾洞味鄒王陵地区，鶏林路 14 号，普門里古墳など 24 遺跡で 79 点が出土した （表 1）。
新羅古墳で青銅容器が最初に調査された遺跡は1915年と1918年に調査された普門里古墳であり，
慶州郊外周辺で青銅盒 1 点が確認された。1924 年に調査された金冠塚以後，瑞鳳塚，皇吾里 16 号・
54 号，皇吾里南槨で青銅容器が確認された。解放以後，銀鈴塚と壷杅塚が韓国人研究者の手によっ





熨斗 17 点と青銅鼎 11 点，青銅鐎斗 9 点などがある。これらの他には青銅壷 5 点，青銅盤 2 点，青




















1.	 瑞鳳塚	 13. 皇吾里 34 号
2.	 金冠塚	 14. 皇吾里 32-1 号
3.	 路西里 138 号	 15.皇吾里4号
4.	 壺杅塚	 16.皇吾洞100番地1号
5.	 銀鈴塚	 17.皇吾里南槨（36年）
6.	 飾履塚	 18. 皇吾里 16 号
7.	 忍冬塚	 19.皇吾里386-1番地
8.	 天馬塚	 20. 仁旺洞 147 号
9.	 皇南大塚	 21. 仁旺洞 19 号
10.	 鶏林路 14 号	22.仁旺洞156−2号
11. 皇吾里 54 号（甲塚）	 23. 皇吾洞味皺王陵地区






青銅鼎 青銅鐎斗 青銅熨斗 青銅盒 青銅壺 青銅杓子 青銅盤 青銅碗 異形容器 青銅甑 合計
金冠塚 1 1 1 3
瑞鳳塚 1 1
壺杅塚 1 　 1 1
銀鈴塚 1 　 2
飾覆塚（3） 2 2 1 5
皇南大塚南墳 3 1 2 11 2 　 1 1 21
皇南大塚北墳 3 1 3 1 　 1 9
天馬塚 1 1 1 　 　 3
皇吾里 1 　 1 1 　 　 3
皇吾里 16 号 1 槨 1 1 1 　 　 3
皇吾里 16 号 2 槨 1 　 1 　 　 2
皇吾里 16 号 4 槨 　 1 1 　 　 2
皇吾里 16 号 8 槨 　 1 　 　 1
皇吾里 32 − 1 号 　 1 　 2 3
皇吾里 34 − 1 号 　 1 　 　 1
皇吾里 34 − 2 号 　 1 　 　 1
皇吾里 34 − 3 号 　 1 　 　 1
皇吾里 37 号南槨 　 1 　 　 1
皇吾里 54 号（甲塚） 　 1 　 　 1
皇吾里南槨（36 年） 　 1 　 　 1
皇吾里 386 − 1 番地 　 1 　 　　 1
皇吾里 100 番地 1 号 　 1 　 　 1
皇吾里味皺王陵地区 　 1 　 　 1
路西里 138 号 1 　 1 　 2
普門里 　 1 　 1
鶏林路 14 号 　 1 　 1
仁旺洞 　 1 　 1
仁旺洞 19 − c 槨 　 1 　 　 1
仁旺洞 156 − 2 号 　 1 　 1
仁旺洞 147 号 c 群− 1 槨 1 1 1 　 　 3
皇吾洞忍冬塚 　 1 　 1
合計 11 9 17 29 5 2 2 2 1 1 72
表１　青銅容器の器種別分類表
表 2　青銅容器出土古墳の現況
番号 遺跡名 所在地 調査年度 調査機関
1 皇吾里 4 号 皇吾洞 105—3 番地 1962 国立博物館
2 皇吾里 16 号 皇吾洞 375 − 4 番地 1932-1933 朝鮮総督府博物館・朝鮮古蹟研究会
3 仁旺洞 19 号 仁旺洞 669 − 1 番地 1969 慶煕大学校博物館
4 皇吾洞 32 − 1 号 皇吾洞 315-3 番地 1955 慶州博物館
5 皇吾洞 34 号 皇吾洞 323-9 番地 1965 慶北大学校博物館
6 皇吾洞 37 号（北墳／南墳） 皇吾洞 320 番地 1967・1975 慶北大学校博物館
7 皇吾洞 54 号 皇吾洞 364-14 番地 1983 朝鮮総督府博物館・朝鮮古蹟研究会
8 皇吾里南槨 皇吾洞 98-3 番地 1936 朝鮮総督府博物館・朝鮮古蹟研究会
9 皇南洞 98 号（皇南大塚） 皇南洞 53 番地 1973-1974 慶州古蹟発掘調査団
10 路東洞 126 号（飾覆塚） 路東洞 267 番地 1924 朝鮮総督府博物館
11 路西洞 128 号（金冠塚） 路東洞 104 番地 1924 濵田耕作収拾調査
12 路西洞 129 号（瑞鳳塚） 路西洞 108-1 番地 1936 朝鮮総督府博物館
13 路西洞 138 号 路西洞 214-3 番地 1953 国立博物館
14 路西洞 139 号（銀鈴塚） 路西洞 216 番地 1946 国立博物館
15 路西洞 140 号（壺杅塚） 路西洞 216 番地 1946 国立博物館
16 仁旺洞 147 号 仁旺洞 669-3 番地 1977 嶺南大学校博物館
17 皇南洞 155 号（天馬塚） 皇南洞 262 番地 1973 文化財管理局
18 仁旺洞 156 − 2 号 仁旺洞 808 番地 1973 檀国大学校博物館
19 皇吾里 386 − 1 番地 皇吾里 386 − 1 番地 1975 年慶州博入手
20 皇吾洞忍冬塚 旧支庁前道路南側工事 1961 慶州博収拾調査
21 慶林路 14 号 皇吾洞 23 番地 1973 慶州博物館
22 皇吾洞味皺王陵地区（4） 1973･1974 ？ 盗掘押収品（慶州博）
23 仁旺洞 1964 年中央博入手
24 皇吾洞 100 番地 1 号 慶州皇吾洞 100 番地 1999 − 2000 東国大学校慶州キャンパス




慶州地域の新羅古墳で確認された青銅鼎（表 1 参照）は皇南大塚南墳・北墳，天馬塚，皇吾里 4 号，








    １　環形 : 皇南大塚南墳・北墳
    2 　栓抜き形 : 皇南大塚南墳・北墳，天馬塚
    3 　宝珠形 : 皇吾里 4 号
  b　無蓋式 : 皇南大塚南墳（‘コ’字形突起）
B　盤形
  a　無蓋式 : 皇吾里 16 号 2 槨
現在まで確認された 10 点の青銅鼎中，皇吾里 16 号 2 槨だけが無蓋式であり，残りは全て有蓋式
である。 








































で確認される青銅鐎斗は，皇南大塚北墳・南墳で各 1 点，金冠塚・天馬塚・瑞鳳塚で各 1 点，
飾履塚で 2 点，皇吾洞 16 号 1 槨で 1 点，仁旺洞 147 号 C 群 1 号（主槨）
（8）






A　壷形 + 蓋 + 注口
 a　蓋 + 注口有り
   1　有段短柄 + 羊頭注口 : 瑞鳳塚，天馬塚，皇南大塚北墳
   2　有段長柄 + 円形注口 : 金冠塚
B　盤形
 a　蓋無し
   1-1　注口無し + 龍首曲短柄 : 飾履塚（龍首瓶）
   1-2　注口無し + 無段短柄 : 皇南大塚南墳
   2　　注口有り + 有段長柄 : 皇吾里 16 号 1 槨
 b　蓋有り































皇南大塚南墳（2），北墳（3），天馬塚，皇吾里 4 号，16 号 1 槨・2 槨・4 槨・8 槨，37 号，54 号（甲塚），
皇吾里 386-1 番地，皇吾里 100 番地 1 号，仁旺洞 19 号 c 槨，仁旺洞 147 号 C 群 1 槨で各 1 点ずつ
全 17 点が確認されている。これらの中で柄の断面が方形に近い逆台形を呈し，中が中空で，その
中に木の柄を挿入する形態が大部分であり，実際に大多数の熨斗に木の柄が残存している。唯一，





A　短柄 + 中空 + 木心
  a　直線 + 皿部口縁と柄の上部分がなめらかに連結
  b　直線 + 皿部口縁直下に連結
  c　曲線 + 口縁と柄の間に段
B　長柄 + 中実




































青銅盒が出土した遺跡は壷杅塚，銀鈴塚，飾履塚，皇南大塚南墳，皇吾里 4 号，皇吾里 16 号 1 槨・
4 槨，皇吾里 32-1 号，皇吾里 34 号 1 槨・2 槨・3 槨，皇吾里南槨（36 年），皇吾洞，味鄒王陵地区（大
富銘盒），路西里 138 号，普門里，鶏林路 14 号，仁旺洞，仁旺洞 156-2 号，忍冬塚などがあり，全















・　環形 : 皇南大塚南墳（3 葉座）
・　 球形 : 壷杅塚（10 葉蓮華文座），皇吾里 34 号 3 槨（4 葉座），皇吾洞 味鄒王陵地区大富銘盒（X），
鶏林路 14 号（X）
・　 宝珠形 : 皇南大塚南墳（8 葉蓮華文座），飾履塚（X），皇吾洞 4 号（8 葉蓮華文座），皇吾洞 16
号 1 槨（4 葉座），皇吾洞 32-1 号（円座），皇吾洞 34 号 1 槨・2 槨（X），路西洞 138 号（X），
仁旺洞（X），普門里（8 葉蓮華文座）
・　鳥形 : 飾履塚（8 葉座 ; 沈線），皇吾里南槨（X）






１　皇吾洞味皺王陵地区，２　慶林路 14 号，3　仁旺洞，４　普門里高墳，5　壺杅塚，6　路西里 138 号，7　皇南大塚南墳，
８　銀鈴塚，9　飾履塚，10　皇吾里 16 号 1 槨，11 皇吾里 16 号 4 槨，12　皇吾里南槨，13　皇南大塚南墳，14　青銅壺（皇吾里 32







台の形態をみると，短い高台（壷杅塚，飾履塚，皇吾里 4 号，皇吾里 16 号，皇吾里南槨，皇吾洞味鄒王
陵地区大富銘盒，普門里），底面が平底をなす高台（皇南大塚南墳大型盒，銀鈴塚，路西里 138 号，皇吾











あり，小さい穴が 8㎝程度の間隔を置いて 2 個あけられている。用途は不明である。 
（2） 青銅杓子











い獣蹄形脚が 3 本付いている。 
（4） 青銅鋺 
皇吾里 32-1 号墳から出土した青銅鋺 2 点で短い高台が付いている。器壁は 0.1㎝程度と薄く，胴











図６　新羅と高句麗の金属容器の比較（1 ～ 7 は縮尺不同，8 ～ 13 は縮尺１：６）















の表面で織物の痕跡が確認された。全 79 点の青銅容器中 25 点に達する青銅容器の表面で織物の痕
跡を確認できた。もちろん有機物質の腐敗と保存処理などの理由によって残存する織物は多くない


































番号 出土地 遺物名称 織物痕跡
1 皇南大塚北墳 青銅鐎斗 胴部上位
2 皇南大塚南墳 青銅鐎斗 内部，胴部表面
3 金冠塚 青銅鐎斗 柄端部蓮華下部分
4 瑞鳳塚 青銅有蓋鐎斗 蓋，胴部上位，柄上，羊頭
5 天馬塚 青銅製有蓋鐎斗 蓋つまみ，羊頭，胴部底
6 皇南大塚南墳 青銅熨斗 口縁上，底部
7 皇南大塚北墳 青銅熨斗 柄部下側
8 皇吾洞 16 号 8 槨 青銅熨斗 胴部表面
9 皇吾洞 386 − 1 番地 青銅熨斗 口縁上部
10 皇南大塚南墳 青銅有蓋鼎 胴部最大径下側
11 皇南大塚南墳 青銅有蓋鼎 推定痕跡
12 天馬塚 青銅有蓋鼎 蓋つまみ
13 皇吾洞 16 号 2 槨 青銅鼎 胴部表面，脚
14 皇南大塚南墳 青銅鼎 口縁，胴部上位
15 皇吾洞 16 号 1 槨 青銅盒 底部，口縁，蓋下部
16 皇南大塚南墳 青銅盒 推定痕跡
17 銀鈴塚 青銅盒 胴部表面
18 飾覆塚 青銅盒蓋 蓋下部
19 飾覆塚 宝珠形青銅盒 蓋下部
20 皇吾洞 16 号 4 槨 青銅十字鈕盒 底部
21 皇吾洞 32-1 号 青銅有蓋壺 蓋
22 皇吾洞南槨 青銅盒 底部，胴部下位
23 皇吾洞忍冬塚 忍冬文青銅盒 器内部細麻布推定織物片
24 普門里古墳 青銅盒 胴部表面
25 金冠塚 青銅杓子 胴部下位
大部分は頭の上側であり，足元側から出土する例（仁旺洞 19 号 C 槨，皇吾里 100 番地 1 号）もある。
おおよそ青銅鼎や青銅鐎斗，鉄釜といった容器類とともに埋納される。青銅容器類は現在まで発掘
調査された新羅古墳の中で金銅冠，銀製帯金具，金製耳飾などの装身具類よりも分布範囲が狭い方































































銘文を刻んで形態を作った後，2 つの外型と 1 の内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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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일본에서의 銅생산 시작 김현희
１　머리말
삼국시대 신라 고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용기류가 출토된다 . 대부분의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부장품 중 금−은−금동−청동으로 만든 장송의례품으로서의 금속용기류는 특정 
고분에서만 확인된다 . 따라서 금속용기는 피장자의 정치적−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중요 자료가 되는 셈이다 .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용기류 중에 가장 이른 것은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 확인되
는 청동정（울산 하대 23 호 , 김해 양동리 322 호）, 청동복（전 경주 입실리 , 김해 양동리 235 호 , 대성
동 29 호・47 호）이다 . 이 시기의 청동용기 외에 철복（김해 양동리 162 호・ 322 호 , 경주 사라리 30 호）
도 있다 . 낙랑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용기는 목곽묘 단계에 동복이 주로 부장되다가 기원 1 세기 
전후에 중국계 청동용기로 대체된다 . 대표적인 기종은 銅鐏−銅鍾−銅鋞−銅鼎−銅釜−扁壺−鐎
斗 등이 있으며 , 이들 청동용기는 기원 1 세기 이후의 고분에 국한되어 확인된다 .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용기 수량은 79 점에 불과하다
（1）
. 이들 청동용기 중에
는 중국 중원계 , 혹은 고구려계 , 최근에는 중국 남조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
고 , 신라토기에서 보이는 기형과의 유사성을 들어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이처럼 청동용기의 수가 많지 않고 , 토기의 기형과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이나 壺와 같이 
토기와 유사한 것과 함께 비교하여 편년작업에 이용하기도 한다 .
청동용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뚜껑과 세트로 나오는 청동합이다 . 그 
다음으로 靑銅熨斗 , 청동초두 , 청동정이 있고 청동호 , 청동반 , 청동완 , 청동국자 , 청동시루 , 
이형청동용기가 있다 .
청동용기는 신라에서만 확인되는 것만 아니라 原州 法泉里［金元龍 1973］, 風納土城［朴普鉉
2005］ 출토품으로 보이는 청동초두 , 무령왕릉에서 확인된 청동발ㆍ청동잔ㆍ청동완ㆍ靑銅熨斗 , 
6 세기 신라계 유물이 출토된 창녕 교동［穴沢ㆍ馬目 1975］에서 출토된 청동합ㆍ청동초두ㆍ청동
각배 등이 있다 . 고구려의 청동용기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으로는 集安縣 七星山 96 호분과 禹山下 
68 호 적석분［集安縣文物保管局 1979］에서 靑銅釜 , 청동합 , 청동초두 , 청동정 등이 있으며 , 이
들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청동정이나 청동초두와 비교할 때 자주 거론된다 .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에 대한 연구는 皇南大塚 , 金冠塚 , 天馬塚 , 壺杅塚 , 銀
鈴塚 , 飾履塚 , 皇吾洞 , 路西里 138 호 등의 발굴조사보고서에서 간략하게 보고되었다 . 이후 90 년
대를 들어서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
기종별로 연구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속공예라는 측면에서 검토［李蘭瑛 1992］와 靑 
銅鐎斗［金快正 1984, 朴普鉉 1990, 金知恵 2006］, 靑銅鼎［辛勇旻 1992, 鄭仁盛 1996, 金大煥 1997, 
金知恵 2006］, 靑銅熨斗［朴普鉉 2000, 李漢祥 2005］, 靑銅盒［緒方 1987, 李柱憲 외 2006, 桃崎
2006］ 등의 기종별 비교분석이 있다 . 최근 들어 한반도 내 금속용기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의 자료
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연구［李溶振 1999, 朴淳發 2005］도 늘어나고 있다 . 비교적 출토 예가 적
은 백제［小田 1975, 李漢祥 1994］와 고구려의 동제 용기류［李漢祥 2006］를 검토한 연구성과도 
있다 . 최근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중국−한국−일본의 금속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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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奈良文化財研究所 2003・2005］는 중국 금속용기를 용도별로 供膳具−水器 , 貯藏具 , 煮沸具로 나
누고 금속용기뿐만 아니라 토기까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그 외에 통일신라시대 초




（図１）에서 확인되는 청동용기는 황남대총 남분−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호우총 , 
은령총 , 식리총 , 천마총 등 왕릉급에 해당되는 고분을 비롯하여 황오리 4 호− 16 호（1 곽 , 2 곽 , 4 
곽 , 8 곽）− 32-1 호− 34 호（1 곽・2 곽・3 곽）− 37 호− 54 호（갑총）, 황오리 남곽（36 년 조사）, 
황오동 100-1 번지− 386-1 번지 , 황오동 인동총 , 노서동 138 호 , 인왕동 , 인왕동 19 호 -C
곽− 147 호 C 군 1 호（주곽）− 156-2 호 , 황오동 미추왕릉지구 , 계림로 14 호 , 보문리고분 등 
24 개 유적에서 79 점이 출토되었다（표 1 참조）.
신라고분에서 청동용기가 가장 먼저 조사된 유적은 1915 년과 1918 년에 조사된 보문리고분으
로 경주 외곽에서 최초로 청동합 1 점이 확인되었다 . 이후 1924 년에 조사된 금관총 이후 서봉총 , 
황오리 16 호・54 호 , 황오리 남곽에서 청동용기가 차례로 확인되었다 . 해방 이후 은령총과 호우
총이 우리의 손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되면서 중요한 명문이 있는 청동합이 출토되었고 60~70 년대
에 황오리 , 인왕동 일대에서 신라고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３　器種分類 檢討
경주 지역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청동용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종은 청동합이다 . 
청동합은 현재 총 29 점이 확인되는데 경주시내 중심의 대형 고분에서  확인된다 . 그 다음 주요 
기종은 청동울두 17 점과 청동정 11 점 , 청동초두 9 점 등이 있다 . 이들 외에는 청동호 5 점 , 
청동반 2 점 , 청동국자 2 점 , 청동완 2 점 , 청동시루 1 점 , 이형청동용기（주전자 추정 ?） 1 점 
등이 있다 .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화려한 황금장신구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토기와 철기 등 수많은 부장품 
중에서 청동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의외로 적다 . 이러한 출토상황을 비추어 볼 때 청동용기를 
소유한 자의 신분이 황금장신구보다 못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청동용기의 경주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경주 시내 대형 적석목곽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청동합 1 점이 경주 외곽인 보문리고분에서 확인된다 .
가 . 靑銅鼎
청동정은 중국 청동기 중 대표적인 禮器 중의 하나로 고대 왕권의 상징물 , 제사시 음식을 
담는 그릇 , 공을 세운 충신에게 하사하는 물품 등 위세품이다 . 중국에서는 하（夏）대 후기부터 
청동정이 등장한다 .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정은 삼국시대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기 이전 단계인 울산 하대 23 호 , 김
해 양동리 322 호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 확인된다 . 이들 유적에서는 청동정 외에 銅鍑（양동리 
235 호 , 대성동 29 호・47 호）과 鐵鍑（양동리 162 호 , 332 호）도 함께 출토되었다 . 이들 자료는 
유구의 절대연대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시기차로 인해 문





















금관총 1 1 1 3
서봉총 1 1
호우총 1 1 2
은령총 1 1
식리총（3） 2 2 1 5
황남대총 남분 3 1 2 11 2 1 1 21
황남대총 북분 3 1 3 1 1 9
천마총 1 1 1 3
황오리 4 호 1 1 1 3
황오리 16 호 1 곽 1 1 1 3
황오리 16 호 2 곽 1 1 2
황오리 16 호 4 곽 1 1 2
황오리 16 호 8 곽 1 1
황오리 32-1 호 1 2 3
황오리 34-1 곽 1 1
황오리 34-2 곽 1 1
황오리 34-3 곽 1 1
황오리 37 호 남곽 1 1
황오리 54 호（갑총） 1 1
황오리남곽（36 년） 1 1
황오리 386-1 번지 1 1
황오동 100 번지 1 호 1 1
황오동 미추왕릉지구 1 1
노서리 138 호 1 1 2
보문리 1 1
계림로 14 호 1 1
인왕동 1 1
인왕동 19-c 곽 1 1
인왕동 156-2 호 1 1
인왕동 147 호 c 군 -1 곽 1 1 1 3
황오동 인동총 1 1
합 계 11 9 17 29 5 2 2 2 1 1 79
연번 유 적 명 지 번 조사연도 조 사 기 관
1 황오리 4 호 황오동 105-3 번지 1962 년 국립박물관
2 황오리 16 호 황오동 375-4 번지 1932년~1933년
조 선 총 독 부 박 물 관 
조선고적연구회 
3 인왕동 19 호 인왕동 669-1 번지 1969 년 경희대학교 박물관
4 황오동 32-1 호 황오동 315-3 번지 1955 년 경주박물관
5 황오동 34 호 황오동 323-9 번지 1965 년 경북대학교 박물관
6 황오동 37 호 （북분 / 남분） 황오동 320 번지 1967 년 1975 년 경북대학교 박물관
7 황오동 54 호 황오동 364-14 번지 1933 년
조 선 총 독 부 박 물 관 
조선고적연구회 
8 황오리 남곽 황오동 98-3 번지 1936 년
조 선 총 독 부 박 물 관 
조선고적연구회
9 황남동 98 호 （황남대총） 황남동 53 번지 1973년~1974년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0 노동동 126 호 （식리총） 노동동 267 번지 1924 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11 노서동 128 호 （금관총） 노동동 104 번지 1924 년 濱田耕作 수습조사
12 노서동 129 호 （서봉총） 노서동 108-1 번지 1926 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13 노서동 138 호 노서동 214-3 번지 1953 년 국립박물관
14 노서동 139 호 （은령총） 노서동 216 번지 1946 년 국립박물관
15 노서동 140 호 （호우총） 노서동 216 번지 1946 년 국립박물관
16 인왕동 147 호 인왕동 669-3 번지 1977 년 영남대학교 박물관
17 황남동 155 호 （천마총） 황남동 262 번지 1973 년 문화재관리국 
18 인왕동 156-2 호 인왕동 808 번지 1973 년 단국대학교 박물관
19 황오리 386-1 번지 황오리 386-1 번지 1975년 경주박 입수됨
20 황오동 인동총 구 시청앞 도로남측공사 1961 년 경주박 수습조사
21 계림로 14 호（4） 황오동 23 번지 1973 년 국립경주박물관
22 황오동 미추왕릉지구 1973년1974년? 도굴압수품（경주박）
23 인왕동 1964년 중앙박 입수됨
24 황오동 100 번지 1 호 경주 황오동 100 번지 1999년~2000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5 보문동 보문동（명활산성 서편） 1915 년 1918 년
동경대학교            조
선총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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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기도 한다 . 또한 중국 섬서성의 관영공방에서 제작되어 낙랑군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유
입된 것［김길식 , 2001］으로 보기도 하다 . 중국에서 직접 이입된 것과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토착
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鄭仁盛 1996］에 따르면 양자의 차이는 뚜껑고리와 뚜껑받이턱의 형태에 
있다고 한다 .
경주지역 신라고분에서 확인되는 청동정（표 1 참조）은 황남대총 남분−북분 , 천마총 , 황오리 4
호 , 황오리 16 호 2 곽 , 노서리 138 호 , 인왕동 147 호 C 군 -1 곽
（5）
 등 총 11 점이다 . 청동정은 뚜
껑의 유무, 몸통 형태, 뚜껑과 몸통의 고리 형태, 대각 형태 등의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신
라 고분에서 확인된 10 점은 몸통 형태 , 뚜껑유무와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몸통의 귀와 다리는 
모두 병따개형과 수제형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
A 壺形 
  a 유개식
     1 고리형 : 황남대총 남분−북분
     2 병따개형 : 황남대총 남분−북분 , 천마총
     3 보주형 : 황오리 4 호
  b 무개식 : 황남대총 남분（‘ㄷ’ 자형 돌기）
B 盤形
  a 무개식 : 황오리 16 호 2 곽
현재 확인된 10 점의 청동정 중에서 황오리 16 호 2 곽만 무개식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개식이다. 
황오리 16 호 2 곽 출토 청동정은 몸통이 반형으로 구연이 외반하고 몸통 가운데 돌대 1 조가 있
다 . 다리는 수제형이다 .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청동정의 경우 뚜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청동정의 몸통 , 구연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몸통은 호형이지만 3
개의 다리 대신에 ‘ㄷ’자형 돌기가 3 개 붙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아 나무 등의 다
리를 부착할 수 있었던 것［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93］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
황남대총과 천마총에서 확인되는 청동정은 유사한 형태로 뚜껑고리형태（고리형 / 병따개형）와 
몸통 최대경에 돌대가 돌아가는지 , 전이 달렸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천마총의 것은 뚜껑과 몸
통 상부에 돌대가 각각 3 조씩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황남대총의 무문양에서 발전된 형식이라고 생
각된다 .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몸통 최대경에 전이 달린 청동정의 경우 , 뚜껑에 구멍 1 개가 
있는데 이는 뚜껑 꼭지를 연결하는 못 구멍이라고 생각된다 . 보통 청동합 뚜껑의 내부를 살펴보면 
못으로 고정시켰지만 이것은 보주형이나 원통형일 가능성이 높다 . 노서리 138 분은 뚜껑이 확인되
지 않았으나 몸통의 전체적인 형태가 황남대총 , 천마총의 것과 유사하며 크기는 작은 편에 속한다 . 
황오리 4 호의 청동정은 앞서 언급한 청동정과는 차이가 있다 . 청동정의 몸통 바닥이 대부분 
원저인데 반해 황오리 4 호분의 것은 굽이 있는 평저 바닥이다 . 이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출토된 청동반의 바닥형태와 유사하다 . 다리 역시 청동반의 다리 형태와 비슷한 짧은 수제형이다 . 
뚜껑 꼭지는 보주형이다 . 








는 다리 세 개에 손잡이가 달린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 액체를 데우거나 끓이는 용도로 사용
되어 자루솥이라고 불린다 . 이러한 초두는 중국의 경우 漢代에 등장하여 남북조시대에 성행한다 . 
초두는 보통 熨斗와 혼돈되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한자가 혼용되서 사용되기도 한다 . 그러나 다
리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리가 없는 울두는 다리미라고도 한다 .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확인되는 초두는 낙랑 지역인 석암리 219 호 출토품으로 호형 몸통에 
유단단병 , 제형 다리 , 양두（?）주구 , 뚜껑고리형태 등 황남대총 북분의 것과 유사하다 . 다만 
석암리의 경우 몸통 최대경 돌대가 돌아가는 부분에 얇은 판을 돌리고 그 위에 돌대를 돌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초두의 분류에 대해서는 뚜껑−주구−다리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견해［金快正 1984］와 이 중 
뚜껑과 다리의 유무는 시기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용도나 기능적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구−손잡이−다리의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견해가 있다［朴普鉉 1990］. 
신라
(7）
 고분에서 확인되는 청동초두는 황남대총 북분−남분에서 각 1 점 , 금관총−천마총− 
서봉총에서 각 1 점 , 식리총에서 2 점 , 황오동 16 호 1 곽에서 1 점 , 인왕동 147 호 C 군 1 호 
（주곽
（8）
）에서 1 점 등 총 9 점이 확인된다 . 
현재 확인된 8 점의 청동초두는 몸통 형태 , 자루길이와 형태 , 주구의 유무와 형태 , 뚜껑꼭지 
형태 등의 속성을 기초로 분류
（9）
할 수 있다 . 
 
 A 壺形 + 뚜껑 + 주구
  a 뚜껑 + 주구 있음
    1 유단단병 + 양두주구 : 서봉총 , 천마총 , 황남대총 북분
    2 유단장병 + 원형주구 : 금관총
 B 盤形
  a 뚜껑 없음
    1-1 주구 없음 + 용수곡단병 : 식리총（용수병）
    1-2 주구 없음 + 무단단병 : 황남대총 남분
    2 주구 있음 + 유단장병 : 황오리 16 호 1 곽
  b 뚜껑 있음
    1 주구 없음 + 유단단병 : 식리총 
이 중에서 서봉총과 천마총 ,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청동초두는 가장 일반적인 초두의 
형태로 뚜껑 꼭지 형태（조형 , 보주형 , 고리형）만 다를 뿐이다 . 식리총에서는 유일하게 2 점의 
초두가 확인되었는데 둘다 반형이지만 뚜껑유무와 자루의 형태로 분류된다 . 한 점의 외반구연을 
가진 몸통에 용두가 달린 곡선 자루의 초두로 칠성산 96 호분의 초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초두는 자루를 접합할 때 초두 몸체에 얇은 판을 덧댄 다음 자루를 접합한 것으로 보다 자루 접합의 
견고함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 다른 한 점은 뚜껑과 뚜껑받이 턱을 가진 초두로 서봉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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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총의 것처럼 짧은 자루가 달려있지만 단이 없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
이 중에서 가장 조형적인 미가 돋보이는 것은 금관총 출토의 청동초두일 것이다 . 8 엽의 연꽃무
늬로 뚜껑을 만들고 주구와 자루 양단은 용머리로 장식하였다 . 또한 몸통 상부와 자루 윗부분에는 
침선으로 인동무늬를 새겼다 . 뚜껑 윗부분의 방형 테두리내에는 구멍흔적이 있고 안쪽에 못이 있
는 것으로 보아 다른 꼭지가 달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 같은 형식은 중국의 초두에서 확인
하기 어려운 예이지만 전 합천 출토품［東博 1982］･［馬目 1985］과 비교할 수 있다 . 전체적인 형
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전체 초두 중에 명문이 남아있는 초두가 있다 . 황오리 16 호 1 곽에서 출토된 반형의 유단장병을 
지닌 초두로 긴 자루 아랫부분에 ‘高德興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 역시 장병인지라 자루 접




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용기이다 .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중공단병의 울두는 중국 한대［呉小平 2005］의 刁斗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중국 한
대의 것은 야전 취사용으로 주로 이용된 것이다 .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울두는 청동합 다음으
로 많은데 황남대총 남분（2）, 북분（3）, 천마총 , 황오리 4 호 , 16 호 1 곽− 2 곽− 4 곽− 8 곽 , 
37 호 , 54 호（갑총）, 386-1 번지 , 100 번지 1 호 , 인왕동 19 호 c 곽 , 인왕동 147 호 C 군 1 곽
에서 각 1 점씩 총 17 점이 확인된다 . 이들 중 자루의 단면이 방형에 가까운 逆蹄形에 속이 비고 그 
속에 목병을 삽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 실제 확인되는 울두 중에 대다수가 목병이 잔존한다 . 유
일하게 황남대총 북분에서 긴 자루가 달린 것이 1 점 있다 . 
울두는 명부가 반형이고 구연이 외반하며 형식 변화가 거의 없는 단순한 형태로 자루의 형태와 
길이에 따라 크게 대별할 수 있다 . 구연의 형태가 직선외반과 만곡외반으로 구분되고 단병 중에서 
명부와 자루를 연결
（12）
하는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
  A 단병 + 중공 + 목심
    a 직선 + 명부 구연과 자루 윗부분 매끈하게 연결
    b 직선 + 명부 구연 바로 아래에 연결
    c 곡선 + 구연과 자루 사이 단
  B 장병 + 중실
    a 직선 + 명부 구연과 자루 윗부분 매끈하게 연결 + 얇은 판 덧댐
위와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명부와 자루의 연결 방법에 따라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 Ba 의 경우 황남대총 북분의 예가 유일한 예이면서 명부와 
자루 연결 부분에 얇은 판을 덧대는 것은 식리총 용수병초두와 금관총 초두처럼 긴 자루와 
명부와의 접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
황오리 4 호 출토 울두는 명부 구연이 모두 직선인데 반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 또한 자루 
끝부분이 굵은 돌대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 자루 끝부분의 못구멍은 없고 대신 자루 아래쪽 가운데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울두 중 1 점이 속이 찬 긴 자루인 것에 대해서는 중국 남조와 관련시
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그러나 황남대총 북분의 것처럼 명부의 구연 안쪽에 4 조의 침선이 있는 
예는 없다 . 이 울두와 유사한 예는 백제 무령왕릉 왕비의 발치에 놓인 울두 , 鎭江市 金山園藝場窖
藏 출토품 , 일본 高井田山고분 출토품이 있다 . 이러한 장병 울두의 경우 구연 안쪽의 침선 수 , 병
부의 들림각을 측정하여 선후관계를 밝힌 바［李漢祥 2005］ 에 의하면황북 울두가 얕은 명부 , 적은 
수의 침선 , 병부 들림각의 차이가 있으며 , 황남대총 북분 출토의 장병 울두를 가장 빠른 단계로 두
고 있다 . 
라 . 靑銅盒
일반적으로 합은 뚜껑과 盌［小田 1975］･［緒方 1987］・［桃崎 2006］이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
을 말한다 . 신라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청동합은 경주 시내에 밀집된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보문리 고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 . 
청동합에 대한 연구는 신라−가야의 합을 중심으로 그 영향이 한과 북위계라는 견해와 고구려계
보［李蘭暎 1992］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 특히 연호가 있는 서봉총과 호우총의 연대추정 및 
청동합의 형식학적 검토
（14）
［朴光烈 1999］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이 연구성과에 따르면 뚜껑유무
에 따라 크게 대별하고 그 세부속성으로 뚜껑의 꼭지형태와 꼭지와 뚜껑의 접합시 부착되는 문양판
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 시기와 지역을 포괄하여 집대성하여 분류하고 청동합의 4 단계 
편년적 서열을 정하였다 . 또한 이러한 청동합의 형태가 토기 또는 금은그릇를 모방하여 제작하였
다고 보는 다양한 연구성과［李蘭暎 1992］・［桃崎 2006］가 있었다 .
청동합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호우총 , 은령총 , 식리총 , 황남대총 남분 , 황오리 4 호 , 황오리 16
호 1 곽− 4 곽 , 황오리 32-1 호 , 황오리 34 호 1 곽− 2 곽− 3 곽 , 황오리남곽（36 년）, 황오동 
미추왕릉지구（대부명합）, 노서리 138 호 , 보문리 , 계림로 14 호 , 인왕동 , 인왕동 156-2 호 , 인
동총 등이며 총 29 점이 출토되었다 . 그 중 황남대총 남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1 점
은 일반적인 대형 청동합의 형태이고 나머지 10 점은 소형 청동합
（15）
이다 .
호우총 출토 청동합은 목관 내부에서 확인되었는데 , 피장자의 머리 부분 근처에서  몸통이 깨어
져 있고 뚜껑이 몸통 위를 덮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16）
. 5 ㎜ 높이의 약한 굽 저부 안쪽에는 4 자 4 행
으로 이루어진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이라는 16 자의 銘文이 새겨져 있다
（17）
. 이 청
동합의 연대는 호우 명문에 나와있는 乙卯年을 415 년으로 보고 , 서체가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것
으로 보아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동합은 고구려에서 5 세기 초
경에 제작되어 경주로 반입되었고 100 년 가량의 전세를 통해 호우총에 매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뚜껑의 꼭지형태를 기본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 고리형 : 황남대총 남분（3 엽좌）
- 구  형 : 호우총（10 엽연화문좌）, 황오리 34 호 3 곽（4 엽좌）, 황오동 미추왕릉지구 
대부명합（X）, 계림로 14 호（X）
- 보주형 : 황남대총 남분（8 엽연화문좌）, 식리총（X）, 황오동 4 호（8 엽연화문좌）, 
황오동 16 호 1 곽（4 엽좌）, 황오동 32-1 호（원좌）, 황오동 34 호 1 곽− 2 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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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동 138 호（X）, 인왕동（X）, 보문리（8 엽연화문좌）
 조  형 : 식리총（8 엽좌 ; 침선）, 황오리남곽（X）
 십자형 : 은령총（X）, 황오리 16 호 4 곽（X）
 대추형 : 인동총（X）
다양한 뚜껑꼭지 중 보주형꼭지를 뚜껑과 연결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못
（18）
（황남대총 
남분 , 노서동 138 호 , 보문리）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 합과 뚜껑의 문양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등간격의 돌대（보문리 , 인동총 , 노서동 138 호）와 뚜껑 아래쪽과 합 구연쪽에 돌대 또는 
침선문양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 돌대나 침선과 같은 문양 외에 뚜껑에 인동무늬를 새겨넣은 
합도 있다 . 또한 굽의 형태를 보면 짧은 굽（호우총 , 식리총 , 황오리 4 호 , 황오리 16 호 , 
황오리남곽 , 황오동 미추왕릉지구 대부명합 , 보문리）, 바닥이 평저를 이루는 굽（황남대총 남분 
대형합 , 은령총 , 노서리 138 호 , 황오리남곽 , 계림로 14 호）, 평저（황남대총 소형합 10 점 , 
인왕동） 등으로 나뉜다 .
이러한 청동합 중 십자형 꼭지를 지닌 것은 고구려 칠성산 96 호분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고구려로부터의 반입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 그러나 신라화되어 자체 제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
마 . 기타
（1） 靑銅壺
금관총에서 출토된 청동유개사이호는 4 개의 띠모양 손잡이가 횡으로 달려있는 고구려토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고구려와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각 2 점 , 1 점 
출토된 청동유개장경호는 고구려적인 기형이 아니라 신라의 전형적인 장경호의 형태와 유사하다 . 
꼭지는 원통형과 구형으로 나누어지며 구경과 몸통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 황오리 32-1 호에서 
출토된 청동유개단경호 역시 뚜껑이 없다면 신라의 단경호 형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항아리 
동최대경이 최상위에 있으며 작은 구멍이 8 ㎝정도의 간격을 두고 2 개가 뚫려 있다 . 용도는 알 수 
없다 . 
（2） 靑銅국자
청동국자는 금관총 , 식리총에서 각 1 점씩 출토되었다 . 전체적인 형태는 둘 다 타원형의 몸통에 
자루가 달려 있다 . 식리총의 자루에는 용두가 달려있고 , 금관총의 것에는 
Ω
모양으로 연결되는 
타출된 은판을 덧대었다 . 식리총의 몸통 표면에는 새와 연꽃무늬가 가는 침선으로 새겨져 있고 
금관총의 것은 자루 반대편 중앙에 원판을 덧대고 못을 박았다 . 
（3） 靑銅盤
납작한 접시 모양의 청동반（또는 洗）은 중국 한대에서 유행하던 기종으로 우산하 68 호 출토품 
［集安縣文物保管局 1979］과 유사하다 .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19）
에서 각 1 점씩 출토되었는데 구연은 
외반하고 짧은 수제형 다리 3 개가 달렸다 . 
（4） 靑銅盌
황오리 32-1 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완은 2 점으로 짧은 굽이 달렸다 . 기벽은 0.1 ㎝정도로 





유일하게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청동시루는 칠기가 담겨져 있었다 . 바닥에 격자형으로 
정연하게 구멍이 뚫려 있으며 , 띠모양 손잡이가 횡으로 달렸다 . 이러한 청동시루 역시 고구려 
우산하 68 분 출토품과 비교되는데 바닥의 구멍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이 청동시루의 조합도 
우산하 68 호분 출토품처럼 철솥과 조합될 것으로 추정된다 .
（6） 異形容器
鐵釜과 鐵製壺 사이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쪽 면에 짧은 주입구가 연결되어 있다 . 주입구 뚜껑이 
달렸으며 , 뚜껑은 8 엽의 蓮花文이 표현되어 있고 주입구와 연결되는 작은 고리가 달렸다 . 주입구 
구연 끝부분에서부터 반대편까지 부드러운 곡선의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다 . 주조품으로 생각된다 . 
형태가 마치 주전자나 소변 기
（20）
처럼 생긴 이형청동용기는 5 세기 후반에서 6 세기 전반 즈음에 




전술한 것처럼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 고분 출토 청동용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이번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확인 가능한 모든 청동용기를 관찰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 
청동용기의 특정 기종과 상관없이 청동초두 , 청동울두 , 청동정 , 청동합 , 청동국자 등 다양한 
기종의 표면에서 직물 흔적이 확인되었다 . 총 79 점의 청동용기 중에 25 점에 달하는 청동용기의 
표면에서 직물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물론 유기물질의 부패와 보존처리 등의 이유로 인해 
잔존하는 직물흔적이 많지 않겠지만 전체 4 분의 1 에 해당한다 . 몽골의 흉노고분
（22）
에서도 동복을 
표 3　靑銅容器어서 확인되는 직물흔 잔존위치
연번 출 토 지 유물명칭 직 물 흔
1 황남대총 북분 청동초두 동체 상부
2 황남대총 남분 청동초두 내부 , 동체 표면
3 금관총 청동초두 자루 끝 연꽃 아래 부분
4 서봉총 청동유개초두 뚜껑, 동체 상부, 자루 위, 양두
5 천마총 청동제유개초두 뚜껑 꼭지 , 양두 , 동체바닥
6 황남대총 남분 청동울두 구연 위 , 바닥
7 황남대총 북분 청동울두 병부 아래쪽
8 황오동 16 호 8 곽 청동울두 동체 표면
9 황오동 386-1 번지 청동울두 구연 상부
10 황남대총 남분 청동유개정 동최대경 아래쪽
11 황남대총 남분 청동유개정 추정흔
12 천마총 청동유개정 뚜껑 꼭지
13 황오동 16 호 2 곽 청동정 동체 표면 , 다리
14 황남대총 남분 청동정 구연 , 동체 상부
15 황오동 16 호 1 곽 청동합 바닥 , 구연 , 뚜껑 하부
16 황남대총 남분 청동합 추정흔
17 은령총 청동합 동체 표면
18 식리총 청동합뚜껑 뚜껑 하부
19 식리총 보주형청동합 뚜껑 하부
20 황오동 16 호 4 곽 청동십자뉴합 바닥
21 황오리 32-1 호 청동유개호 뚜껑
22 황오리 남곽 청동합 바닥 , 동체 하부
23 황오동 인동총 인동문청동합 그릇 내부 세마포 추정 직물편
24 보문리고분 청동합 동체 표면
25 금관총 청동국자 동체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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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은 직물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릇을 감싸거나 덮은 것으로 이해된다 . 보통 그릇을 
직물로 감싸거나 덮었다면 그릇 내부나 표면 정도에 직물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확인되는 예는 황남대총 남분의 청동초두 1 점과 인동총의 청동합 1 점이 있다 . 인동총의 청동합의 
경우 발견될 당시 내부에 세마포로 추정되는 직물편이 담겨져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동체 표면이나 뚜껑 , 꼭지 , 자루의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청동정의 바닥 부분에서 직물 흔적이 확인되었다 . 특히 청동정과 같이 다리가 달린 용기의 경우 
그냥 천으로 청동정을 감쌌다면 동체의 바닥에 직물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다 . 금관총 
출토 청동초두의 자루 끝 연꽃부분 아랫부분과 천마총 청동초두의 동체 바닥에서도 확인된다 . 
이러한 예는 단순히 직물을 감싸 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황오리 16 호 2 곽에서 출토된 청동정에서 확인되었다 . 몸통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다리로 연결되어 남아있는 직물 흔적은 다리의 말발굽의 바로 윗부분에서 칭칭 감아 돌린 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 이는 청동용기를 그냥 천으로 감싸거나 덮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지닌 가늘고 긴 천을 이용하여 청동용기를 붕대 감듯이 감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서봉총 출토 
청동초두의 다리부분에서도 직물을 감아 돌린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 
다시 말해 신라 고분에 청동용기를 매납하는 과정에서 직물로 청동용기를 붕대감듯이 감은 후에 
고분에 부장하는 일련이 의례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 공반된 금은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동용기가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렇게 부장품을 직물로 감싸는 예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지만 일본의 경우 거울뿐만 아니라 갑옷
［吉松 2007］의 경우에 비단으로 감싼 예가 확인된 바 있다 . 
현재 확인된 직물 흔적은 육안으로 볼 때 올이 굵거나 가는 것 정도만 확인된다 . 그러나 천마총
에서 출토된 여러 직물을 분석한 결과［権瑛淑 외 2000］에 따르면 대부분 견사（silk）임이 밝혀
진 바 있다 . 청동용기를 감았던 직물도 견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그렇다면 왜 청동용기만을 유독 천으로 붕대감듯이 감쌌을까
（23）
?
청동용기류는 주부곽식의 무덤일 경우 주곽 , 주곽내에서도 피장자의 머리 위쪽에서 출토된다 . 
단곽일 경우 대부분은 머리 위쪽이며 , 발치쪽에서 출토되는 예（인왕동 19 호 C 곽 , 황오리 100 
번지 1 호）가 있기도 하다 . 대개 청동정이나 청동초두 , 철솥과 같은 용기류와 함께 매납된다 . 
청동용기류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중에서 금동관 , 은제 대금구 , 금제이식과 같은 
장신구류보다 분포 범위가 좁은 편에 속한다 . 이러한 현상은 당시 5-6 세기대 신라 고분에서 





（ 1 ）――이번 발표문은 청동용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을 통한 산지추정 연구와 관련한 기초 자료로 경주 지역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청동용기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
다 .
（ 2 ）――경주지역 외에서 확인되는 신라 관련 청동용
기로는 경산 임당 E Ⅱ -1 호와 E Ⅱ -3 호 출토 청동울두 , 
창녕 교동 7 호 출토 청동합ㆍ청동울두ㆍ청동각배 , 교동 
11 호 출토 청동합이 있다 .　
（ 3 ）――식리총에서는 이 외에도 청동합의 뚜껑편이 1
점 더 확인되었다 .
（ 4 ）――이난영（1991, 단국대 박사학위논문）에 따르
면 대부명청동합은 첨성대 남쪽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
（ 5 ）――인왕동 147 호는 정식 보고서 및 도면이나 도
판 등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무개식인지 유개식인지 확
실치 않다 .
（ 6 ）――초두의 몸통 형태인 호형과 반형에 따라 鐎
壺・鐎斗로 나누기도 한다［朴普鉉 1990］.
（ 7 ）――고구려와 신라 외 백제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
초두로는 풍납리 출토품과 원주 법천리 1 호 출토품이 
있다 . 법천리 출토품이 경주 식리총 출토 용수병초두와 
유사하다［金元龍 1973］･［朴普鉉 2005］.
（ 8 ）――인왕동 147 호는 정식 보고서 및 도면이나 도
판 등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무개식인지 유개식인지 확
실치 않다 .
（ 9 ）――초두의 형식은 무주구→원형주구 , 용수 단병
→장병 , 제형 다리→죽절형 다리로 변천한다고 한다［馬
目 1985］.
（10）――최근 이한상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울두가 다
리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외에 황오리 16 호 2 곽에서 
출토된 청동정과 울두의 출토상황을 근거로 신라 울두는 
청동정이나 청동초두 등 삼족을 가진 금속용기 속 음식
을 데우기 위한 일종의 ‘이동식 화로’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李漢祥 2005］.
（11）――양산 금조총에서 출토된 청동초두가 중국 한
대의 刁斗 유개식과 유사하다 .
（12）――청동울두의 자루와 명부의 접합 부분을 자세
히 관찰해 보면 청동초두의 다리나 자루 접합 부위처럼 
깨끗하게 접합된 것이 있고 명부와 자루의 접합부분에 
두텁게 땜질（?）한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 이러한 접
합 부분의 정연하지 못함은 자루가 부러진 후 다시 수리
하면서 생긴 두터운 흔적일지도 모른다 .
（13）보통 완은 뚜껑이 없는 것을 말하고 합은 뚜껑과 
세트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며 , 완과 합을 합쳐서 鋺이라고 지칭하여 
검토하기도 한다 . 이 발표문에서는 뚜껑과 세트로 된 것
만을 합으로 지칭한다 .
（14）――이 논문에서는 발표문에서 지칭하는 뚜껑과 
세트인 합과 완류 등 뿐만아니라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
야 , 통일신라시기의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
（15）――금관총에서 출토된 소형 금동합의 형태와 유
사하다 .
（16）――신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청동용기류는 
대체로 피장자의 머리 방향에 설치된 부장칸에서 발견되
며 , 철솥과 같은 금속용기와 함께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따라서 목관 내부에서 발견된 호우총 출토 청동합
은 매우 드문 예이다 .
（17）――명문 중간에 보이는 선은 주물할 때 생긴 흔적
으로 추정한 바 있다 . 호우의 X-ray 사진에서 확인되며 , 
명문을 새기고 형태를 만든 뒤 2 개의 외범과 1 개의 내
범에 가로 9㎜ , 세로 9㎜되는 방형의 형지 4 개를 고정시
키고 청동주물을 부어 만든 주조품이 분명하다［이주헌 , 
2006］.
（18）――청동합의 십자형 꼭지는 자체적으로 접합하지
만 은합의 경우 십자형 꼭지는 못으로 고정한다 .
（19）――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인 청동반의 경우 보고
서에 따르면 금제용기를 담아 부장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호우총 발굴보고서에는 그 형태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변기와 유사한데 주목하여 중국 漢代 陶器에
서 보이는 소변기를 예로 들기도 하였고 그보다 형태적
으로 더 유사한 그리스의 Askos 라는 기름을 넣은 용기
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 .
（21）――청동합과 이형청동용기 및 황남대총 출토 청
동제품이나 식리총 출토 청동제조형뉴부합의 비파괴 성
분분석을 한 결과 호우총 출토 청동합과 이형청동용기는 
구리 84% 내외 , 주석 10% 내외 , 납 5.8% 내외 , 아연과 철
이 소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수치는 황남대총 , 
식리총 출토품의 성분 구성비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
서 이를 통해 호우총 출토품은 같은 집단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었다 .
（22）――청동용기를 직물로 감싼 후에 매납하는 예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경우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7
년에 발굴조사한 몽골 도르릭나르스 유적에서 출토된 청
동용기가 있다 . 이 청동용기는 동복과 같이 깊은 동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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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으며 , 짧은 대각이 달렸다 . 그릇 안에는 말뼈
가 담겨져 있었으며 , 그릇의 구연 부분에서부터 표면에 
상당량의 직물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 이 직물은 비단으
로 추정된다 .
（23）――향후 자료조사를 통해서 청동용기뿐만 아니라 
함께 매납되는 금동이나 철제 용기류의 직물흔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 그러나 금은기의 경우는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직물흔이 남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 . 금이나 은
의 경우는 청동이나 금동 , 철의 부식상태와 차이를 보이
기 때문에 설사 천을 감쌌다 하더라도 잔존할 가능성은 



















7 ～ 8 世紀の銅生産およびそれに関連する代表的な史料を挙げる。
Ａ．『日本書紀』天武天皇 3（674）年 3 月丙辰（7 日）条｢対馬国司守忍海造大国言，銀始出于当国。
即貢上。由是大国授小錦下位。凡銀有倭国，初出于此時。･･･（下略）･･･｣
Ｂ．『続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3 月乙丑（5 日）条 ｢因幡国献銅鉱。｣
Ｃ．『続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9 月壬午（25 日）条 ｢周芳国献銅鉱。｣
Ｄ．『続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12 月辛卯（5 日）条 ｢令対馬島冶金鉱。｣
Ｅ．『続日本紀』和銅元（708）年春正月乙巳（11 日）条 ｢武蔵国秩父郡献和銅。･･･（下略）･･･｣

















Ｊ．『日本三代実録』元慶 2（878）年 3 月 5 日辛丑条 ｢詔，令太宰府，採豊前国規矩郡銅，宛
彼郡徭夫百人，為採銅客作児，先潔清齋戒，申奏八幡大菩薩宮。｣





















































国 秀 遺 跡 の 南 約 3km に 位 置
する中村遺跡（美祢市）［岩崎編










またこの 2 遺跡以外でも，長登銅山の南約 2km に位置する美祢市平原第Ⅱ遺跡において 7 世紀
代の竪穴住居 1 棟から銅鉱石が出土し［山口県教育委員会 1996］，9 世紀代の庇付き掘立柱建物内の
炉跡から鉛関係の遺物や銅鉱石などが出土している［池田 2004］。
美祢市上ノ山遺跡は於福銅山の南東麓にあり，8 世紀代の炉跡（SX1） の周辺から銅鉱石，から 
み，木炭などが集中して出土している［谷口 1994，岩崎 2001］。
図１　長門の銅生産関連遺跡位置図と関連資料
（3 は縮尺不同，3 以外 1 ／ 8）












ちなみに，Ｋの『日本三代実録』仁和元（885）年 3 月 10 日乙丑条に記された ｢太政官処分，下
知長門国，送破銅手一人，掘穴手一人於豊前国採銅使許，以豊前国民未習其術也。｣ は，技術面に
おいても長門の技術が優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ものであろう。
豊前   豊前については，Ｇ．『豊前国風土記』逸文（和銅 6[713] 年編纂命令）の ｢田河郡　鹿春
郷在郡東北  ・・・（中略）・・・　新羅国神自度到来　住此河原　便即　名曰鹿春神，又　郷北有
峯　・・・（中略）・・・　第二峯有銅 黄楊龍骨等　・・・（下略）・・・｣ と，Ｊ．『日本三代実録』









また周辺には 7 世紀末の華麗な新羅系瓦を出土する天台寺跡［横田ほか 1990］がある。この新羅
系瓦についても，古くからＧの ｢新羅国神｣ の到来との関わりで理解されている［鏡山 1939，小田
1961 など］。
　最近筆者もこの地域の韓半島系考古資料を検討し，天台寺跡の瓦も有名な 7 世紀末の統一新羅














また，Ｆ．『続日本紀』和銅 3（710）年春正月丙寅（15 日）条の ｢大宰府献銅銭。｣ の銅もこの
香春岳の銅が使用された可能性が推測される。
Ｊの規矩郡の銅は，9 世紀の記事であり，あまりさかのぼらないかもしれないが，北九州市尾崎








資料（1:1/20, 2:1/12, 3:1/2, 4, 5:1/8）
遺跡： A 香春岳　1 香春神社　2 五徳畑ヶ田遺跡　3 長畑 
1 号墳　4 夏吉古墳群　5 清瀬横穴墓群　6 長谷池遺跡
群　7 セスドノ古墳　8 猫迫 1 号墳　9 天台寺跡　10 
天台寺瓦窯　11 伊田狐塚横穴墓群　12 経塚横穴墓群・
古墳群　13 狐塚古墳群　14 狐ヶ迫横穴墓群　15 神崎
1 号墳























号横穴墓出土の耳環［足立・丹羽野 1984］である。前者は 6 世紀後半～ 7 世紀初めころ，後者もほ






つまりこの 2 点は 6 世紀後半～ 7 世紀初めころに日本産の鉛を使って，日本で生産された可能性
が高いと述べられ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先ほど銅生産関係の遺跡から確認されている 7 世紀中葉，
さかのぼって 7 世紀前半とほぼ同時期とみるか，やや古くみるかという微妙な年代である。このよ
うな 6 世紀後半～ 7 世紀初めころの国産鉛を使用したほかのデータについては，筆者は確認してい
ないが，銅生産との関わりを考える上で極めて重要な資料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大宰府出土の分析資料は時期的には 7 世紀後半～ 8 世紀前半ころのものが多いようであり［九州

















さ 3.86m）は約 27t と言われている。これはあまりに大きすぎ，比較の対象にはならないかもしれ
ないが，東大寺の梵鐘 1 個で弥生時代の銅鐸すべてに匹敵するのである。
7 世紀末前後の梵鐘では，筑前観世音寺梵鐘が約 700kg である。この大きさが口径 86.2cm，竜
頭まで含めた高さ 160.0cm，山城妙心寺鐘が口径 86.0cm，高さ 150.5cm，大和法隆寺西院の梵鐘
が口径 118.2cm，高さ約 187.0cm，大和当麻寺の梵鐘が口径 83.0 ～ 86.0cm，高さ 153.2cm である
［飛鳥資料館 2004］。法隆寺西院のものがやや大きいが，だいたい口径が 80cm 台，高さが 150 ～
160cm ほどで，当時の一般的な梵鐘の大きさが推測される。
そして現在梵鐘を生産している老子製作所や西澤梵鐘鋳造所の資料によると，口径 84cm，高さ
約 150cm のものの重さが約 750kg である。西暦 700 年ころの梵鐘と現在の梵鐘のほぼ同じ大きさ
のものの重さがほとんどかわらないことから，観世音寺鐘の重さはある程度基準になり得ると思わ
れる。
つまりおおざっぱな計算であるが，624 年までの 7 世紀初めころの梵鐘がたとえば観世音寺鐘ク




＝ 14t となる。これに金銅仏，塔の相輪・露盤などを加えると，飛鳥寺創建の 588 年から『日本書
紀』記載の 624 年までの約 30 年間で 20t ほどの銅・鉛・錫が使用されたことになる。これはさき
ほど述べた久野の弥生時代（約 400 年間）の銅鐸の予想総重量 30t の約 2/3 となり，いかに多くの
銅・鉛・錫が短期間に使用されたかがわかる。
古代寺院の造営はその後増え続け，地方寺院の造営が進んだ持統天皇 6（692）年には全国で
545 ヵ寺あったと『扶桑略記』に記されている。つまりさきほどの 624 年から約 70 年間で約 10 倍
の寺院が建てられたのである。これらの寺院すべてに梵鐘があった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が，半分
としても約 200 ヵ寺である。そうすると 0.7t × 200 ＝ 140t となる。さきほども述べたように梵鐘
には大きなものも小さなものも当然ある。であるからこの数字は本当に大ざっおぱなものであるが，
一つの目安にはなる。





















































































馬淵久夫　1987：｢第 5 節　鉛同位体比による原料産地推定｣ ［『出雲岡田山古墳』 島根県教育委員会］
馬淵久夫・平尾良光ほか　1995：｢鉛同位体比による水落遺跡出土銅管の原料産地推定｣［ 木下正史ほか 『飛鳥水落
遺跡の調査』 飛鳥・藤原宮発掘調査報告Ⅳ，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図 1 － 1 ～ 3：岩崎ほか，1992，同地図・4 ～ 7：美東町教育委員会，2001，『古代の銅生産－「古代の銅生産シンポ





六　일본에서의 銅생산 시작 龜田修一　譯：李昌煕
１　머리말
일본열도에서 청동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 세기 전반 경으로 , 한반도와 그다지 
시기차를 두지 않고 청동기의 생산이 시작된다 .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그 원재료인 銅 
이나 납ㆍ주석이 생산되지 않아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수입한 청동기를 녹여서 사용했다거나 
수입한 주괴（鑄塊）를 사용했다는 견해 , 銅은 일본산 自然銅을 사용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岩永 1997］. 이러한 상황은 고분시대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 
일본열도에서 銅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7 세기 중엽 이후 長門（nagato）지역에서라고 
생각된다 . 
당시 일본에서는 동생산에 관해 우선 동광석 등을 찾아내는 지식ㆍ기술 , 그리고 동광석을 
제련ㆍ정련하는 기술 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본고는 이러한 한반도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집필한 ｢日本 古代의 初期銅生産에 관한 覺書 -
朝鮮系考古資料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龜田 2006］를 바탕으로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의 2008 년도 공동연구의 성과를 추가해 재구성한 것이다 . 문헌사료・고 
고자료・납동위원소비 분석법을 종합화하고 , 거기에 한반도와의 관계에 주목해 일본열도에 있어
서 초기 동생산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 보고 싶다 .
２　문헌사료로 보는 초기의 銅생산
7~8 세기 동생산 및 그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료는 다음과 같다 .
Ａ . 『日本書紀』天武天皇 3（674）年 3 月丙辰（7 日）條 ｢對馬國司守忍海造大國言 , 銀始出于
   當國 . 即貢上 . 由是大國授小錦下位 . 凡銀有倭國 , 初出于此時 . …（下略）…｣
Ｂ . 『續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3 月乙丑（5 日）條 ｢因幡國獻銅壙 .｣
Ｃ . 『續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9 月壬午（25 日）條 ｢周芳國獻銅壙 .｣
Ｄ .『續日本紀』文武天皇 2（698）年 12 月辛卯（5 日）條 ｢令對馬島冶金壙 .｣
Ｅ . 『續日本紀』和銅元（708）年春正月乙巳（11 日）條 ｢武藏國秩父郡獻和銅 . …（下略）…｣
Ｆ . 『續日本紀』和銅 3（710）年春正月丙寅（15 日）條 ｢大宰府獻銅錢 .｣
Ｇ . 『豊前國風土記』逸文（和銅 6[713] 年編纂命令）｢田河郡 鹿春鄕在郡東北…（中略）…新
   羅 國神自度到來 住此河原 便即 名曰鹿春神 , 又 鄕北有峯…（中略）…第二峯有銅黃 
   楊龍 骨等…（下略）…｣
Ｈ . 『續日本紀』天平 2（730）年 3 月丁酉（13 日）條｢周防國熊毛郡牛島西汀 , 吉敷郡達理山所出銅 , 
試加冶練 , 並堪爲用 . 便令當國採冶 , 以充長門鑄錢 .｣
Ｉ . 正倉院文書 ｢丹裹文書｣ : ｢造東大寺司牒 , 長門國司 .…（中略）…／銅貳万陸仟肆佰漆拾 
肆斤 . ／一万百十五斤八兩 , 欠六百五十一斤八兩 , 枚百六十二 , 破一 . ／七千六百卅八斤   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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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枚八十八、／二千六百廿六斤未能熟銅枚七十四、破一 . ／已上中 , 從國解斤數所 ,   欠
六百五十一斤八兩 . ／右 , 有未熟銅數 , 自今以後 , 能熟上品銅可進 . ／一万六千二百   十斤生
銅枚一千四百十 , 破卅三 . ／上品三百廿三斤 , 中品二千二百五十八斤 , ／下品一 万二千六百
廿九斤 , 已上斤數如員 . ／右熟銅 , 從國解文所欠 , 問基由 , 君長等申云 , 常 權官不懸他權懸 , 
緣此未明 .｣
Ｊ . 『日本三代實錄』元慶 2（878）年 3 月 5 日辛丑條 ｢詔 , 令太宰府 , 採豊前國規矩郡銅 , 宛彼
   郡徭夫百人 , 爲採銅客作兒 , 先潔淸齋戒 , 申奏八幡大菩薩宮 .｣
Ｋ . 『日本三代實錄』仁和元（885）年 3 月 10 日乙丑條 ｢太政官處分 , 下知長門國 , 送破銅手一
   人 , 掘穴手一人於豊前國採銅使許 , 以豊前國民未習其術也 .｣
Ｌ . 『延喜式』主税上 ｢凡鑄錢年料銅鉛者 , 備中國銅八百斤 , 長門國二千五百十六斤十兩
二分四銖 , 鉛千五百十六斤十兩二分四銖 , 豊前國二千五百十六斤十兩二分四銖 , 鉛千四百斤 , 
每年採送 , …（下略）…｣
이상 12 개의 사료를 예로 들었는데 , 이 사료들로 볼 때 銅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國은 因幡（B）, 周防（C, H）, 武藏（E）, 豊前（G, J, K, L）, 長門（I, K, L） 등이다 . 이 외 9
세기 이후의 사료에는 石見 , 山城 , 備中 , 備後 , 美作 , 備前 , 攝津의 나라 이름들이 있는데 , 이를 
합하면 12 개의 나라가 된다 . 더욱이 고대의 銅생산 기록은 없지만 , 播磨는 동전을 獻上하고 있고 , 
중세 이후의 銅생산도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고대에도 銅을 생산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시기적으로 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文武天皇 2（698）年의 記事로 , 因幡과 周防
에서 동광석이 헌상되었다고 한다 . 이 두 나라의 記事는 이미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 
이 해에는 그 외에도 伊予의 白金葛이나 金葛鑛 등도 獻上되고 있어 , 이 시기에는 국가에 의해 
광물자원의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文武天皇 2（698）年 12 月條（D）의 ｢令對馬島冶
金鑛｣ 도 우연이 아닌 이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실제로는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이 이전부터 銅이 생산되었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銅이 채굴되었다고 생각되며 , 天武天皇 3（674）年 對馬에서 
銀을 공납했다는 記事（A）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기록을 바탕으로 7 세기 말경부터 銅이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추측된다 .
３　고고자료로 본 초기의 銅생산
다음으로 상기의 문헌사료를 참고해가면서 , 銅생산국으로 예를 들었던 지역 가운데 고고학적인 
자료 , 특히 한반도계 고고자료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고 비교적 초기 단계의 銅생산을 추측할 수 
있는 長門（nagato）과 豊前（buzen）지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 長門  
長門에 대해서는 I 의 正倉院 文書의 ｢丹裏文書｣ 에 보이듯이 , 東大寺의 大佛 제작에 長門의 銅
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 단지 기록에는 산지 등이 기재되지 않아 상세히는 알 수 없다 .
그러나 최근 美禰市 長登銅山의 발굴조사에 의해 木簡 등이 출토되었는데 , 목간의 내용과 함께 




것으로 확인되었다［池田編 1990・1993・1998］. 또한 이 木簡에 많지는 않지만 , ｢秦秦（部）酒
手三月功 / 上束｣ , ｢宇佐惠勝里万呂九月功 / 上束｣ 등 도래계 공인（?）의 이름이 보여 , 長登銅
山에서의 銅생산에 도래계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 長登銅山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美禰市 於福銅山과 북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阿武郡 藏目喜銅山의 銅도 東大寺 大佛 등 도성에서의 銅製品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 이러한 생각은 주변의 관련 유적군의 조사에 의해 점점 증명되고 있다［岩崎　2001］.
먼저 , 美禰市 國秀유적에서는 7 세기 전반 ~8 세기 전반의 수혈주거지 12 동에서 銅鑛石 , 銅塊 , 
銅滓 등이 출토되었고 , 7 세기 중엽 전후의 수혈주거지 SB26 에서는 銅滓와 함께 신라계 도질토
기 대부완이 출토되었다 . 또한 , 수혈주거지 SB52 에서 출토된 銅滓는 분석 결과 , 남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長登銅山의 鑛石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岩崎 외 1992］. 
國秀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3km 에 위치하는 美禰市 中村유적［岩崎編 1987］에서도 7 세기 후
반대의 수혈주거지 4 동에서 銅鑛石이 출토되었는데 , 그 중 수혈주거지 DW26 에서는 銅塊도 출토
되었다 . 이 銅塊는 성분분석 결과 秋吉台 주변의 鑛石을 精鍊한 것으로 , 함께 출토된 銅鑛石은 美
禰市 於福銅山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
이 두 유적에서의 銅ㆍ銅製品 생산은 적어도 7 세기 중엽경까지 소급되며 , 일부는 7 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현 시점에서는 일본 最古의 銅ㆍ銅製品 생산이 적어도 長門 
를 하나의 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 그리고 國秀유적 SB26 에서 출토된 신라계 
도질토기는 이 지역의 銅ㆍ銅製品 생산에 도래계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또 , 이 두 유적 외에도 長登銅山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美禰市 平原 第 II
유적의 7 세기대 수혈주거지 1 동에서 銅鑛石이 출토되었으며［山口縣敎育委員會　1996］, 9 세
기대의 차양이 있는 굴립주건물 내부의 노지에서 납 관련 유물과 銅鑛石 등이 출토되었다［池田 
2004］.
美禰市 上ノ山유적은 於福銅山의 남동쪽 산기슭에 위치하는데 , 8 세기대의 노지（SX1） 주변에
서 銅鑛石 , 슬래그 , 목탄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谷口 1994,　岩崎 2001］.
萩市坂部유적에서는 8 세기의 工房 , 段狀유구 , 노지 등이 검출되었는데 , 그 매립토에는 슬래그
와 羽口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리고 유구에서는 공반되지 않았지만 銅鑛石 , 鉛塊 , 소형 도가니 등
도 출토되었다 . 목책으로 생각되는 대형 柱穴列도 확인되었는데 , 官과 관련 있는 시설로 상정되고 
있다 . 阿東町 藏目喜銅山은 남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다［福榮村敎育委員會 1996］.
이와 같이 長門에서는 長登銅山이 발굴조사에 의해 銅鑛山이었음이 밝혀졌으며 , 於福銅山 , 藏
目喜銅山에서도 銅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한편 , 國秀유적 , 中村유적 , 平原 第 II 유
적 , 上ノ山유적 , 坂部유적 등에서 銅ㆍ銅製品이 생산되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 
덧붙여 K 의 『日本三代實錄』仁和元（885）年 3 月 10 日 乙丑條에 기록된 ｢太政官處分 , 下
知長門國 , 送破銅手一人 , 掘穴手一人於豊前國採銅使許 , 以豊前國民未習其術也｣ 는 기술면에서도 
長門의 기술이 우수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나 . 豊前
豊前에 대해서는 , G. 『豊前國風土記』逸文（和銅 6[713] 年編纂命令）의 ｢田河郡　鹿春鄕存 
郡東北 …（中略）… 新羅國神自度到來 住此河原 便卽 名曰鹿春神 , 又 鄕北有峯 …（中略）…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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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峯有銅 黃楊龍骨等 …（下略）…｣ 과 J. 『日本三代實錄』元慶 2（878）年 3 月 5 日 辛丑條의 
｢詔 , 令太宰府 , 採豊前國規矩郡銅 , 宛彼郡徭夫百人 , 爲採銅客作兒 , 先潔淸齋戒 , 申秦八幡大菩薩
宮｣ 이 있다 .
전자는 田川郡香春町 香春岳의 銅山 , 후자는 北九州市 小倉南區 德力의 金山 일대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
香春岳의 銅은 이전부터 주목받아 왔는데 , 고고학이나 고대사에서도 검토가 진행되었다 . 최근
에는 梅﨑惠司［1994］나 地域相硏究會［1999］, 香春町［2001］ 등이 정리하고 있다 . 
지금까지 발굴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 2007 년에 採銅所의 長光유적이 발굴되어 銅滓
의 폐기 장소가 확인되었다［野村 2008］. 상세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 고대 ~ 중세라고 생각되며 
이번에 香春町敎育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주변에는 7 세기 말의 화려한 신라계 기와가 출토된 天台寺蹟［橫田 외 1990］이 있다 . 이 
신라계 기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G 의 ｢新羅國神｣ 도래와의 관계로 이해되었다［鏡山 1939, 小田 
1961 등］.
최근 필자도 이 지역의 한반도계 고고자료를 검토했는데 , 天台寺蹟의 기와에도 7 세기 말의 통일
신라양식 이전의 古신라양식 기와가 있었다고 한 것과 함께 , 5 세기 전반부터 7 세기 후반까지 계
속해서 한반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가 보이는 점 , 그리고 7 세기대의 자료가 비교적 집중되
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龜田 2004］. 이 한반도계 고고자료들이 香春岳의 銅생산과 직결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 관련자료로 들고자 한다 .  
또한 , 유명한 山城妙心寺鐘이나 筑前觀世音寺鐘［九州歷史資料館 1984, 橫田ㆍ石丸 1995 등］의 
撞座文 등이 天台寺蹟의 신라계 기와의 문양과 매우 유사한 점 , 妙心寺鐘의 銘文에 기록된 698 年
의 干支 , 香春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筑前國 糟屋評造가 만들게 한 점 등에서 , 이 妙心寺鐘과 觀
世音寺鐘은 香春岳의 銅을 사용해 이 지역에서 활약하던 도래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
된다 . 덧붙여 觀世音寺鐘의 口邊 下面에는 ｢上三毛｣ 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 이 ｢上三毛｣ 는 天
台寺蹟의 신라계 軒丸瓦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기와를 사용한 上毛町 垂水廢寺가 위
치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 그리고 이 上三毛郡塔里에는 正倉院 文書의 ｢大寶二（702）年戶籍｣
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도래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또한 , F. 『續日本紀』和銅 3（710）年春正月丙寅（15 日）條의 ｢大宰府獻銅錢｣ 의 銅도 이 
香春岳의 銅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J 의 規矩郡의 銅은 9 세기의 記事로 시간상 그다지 이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  北九州市 尾崎
유적［梅﨑 1992］에서 9 세기 전반의 銅생산이 확인되었다 . 그 외에도 德力第 2 地点［栗山・梅﨑 
1984］에서 10 세기의 銅製鍊滓 등도 출토되었는데 , 이것으로 德力의 金山 주변에서 銅이 생산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４　일본 고대의 초기 銅생산에 관하여
가 . 초기 銅생산과 도래계 기술자
이상 , 제 3 장에서는 초기 銅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고고자료 , 특히 한반도계 




長門의 國秀유적과 같이 통일신라토기와 銅ㆍ銅製品 생산 관련 자료가 공반되는 좋은 예가 이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 적어도 豊前香春岳 주변에는 도래계 기술자들과 銅ㆍ銅製品 생산이 
관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7 세기 말경 天台寺蹟 출토 기와의 문양이 山城妙心寺鐘과 筑
前觀世音寺鐘의 문양과 흡사하고 , 그 문양이 신라계라는 점 , 그리고 觀世音寺鐘의 口邊에 새겨진 
｢上三毛｣ 銘은 많은 신라계 사람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正倉院 文書의 大寶 2 年 上三毛郡의 戶籍
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수는 적지만 , 銅생산과 도래계 기술자들과의 관계는 당시 최고의 선진 
기술이라는 입장에서 보아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위와 같은 관계가 인정된다면 , 아직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 제 3 장에서 서술한 상황을 바탕으로 
초기 銅생산의 기록이 있는 지역에는 도래계 기술자들이 있었으며 ,  각지에서 鑛山의 發見 , 銅의 
採掘ㆍ加工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고대 銅생산의 기록이 있고 , 최근까지의 鑛山에 대한 기록ㆍ흔적이 확인되는 지역 
주변에서 한반도계 고고자료가 출토되는 지역은 틀림없이 고대 銅생산이 부근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
 나 . 초기 銅생산과 납동위원소비 분석
지금까지의 납동위원소비 분석법에 의한 성과
현재 일본 最古의 銅생산 관련유적은 長門 國秀유적과 中村유적이다 . 출토된 토기는 그 시기가 
7 세기 중엽 경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國秀유적에서는 7 세기 전반의 수혈주거지에서 
銅鑛石 등이 출토되었다 .
거기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出雲市 上鹽冶築山고분 출토 銅鈴［松本 1999］과 安來市 高廣 IV 區 
3 號橫穴墓에서 출토된 耳環［足立・丹羽野 1984］이다 . 전자는 6 세기 후반 ~7 세기 초경 , 후자는 
거의 동시기인 6 세기 말 ~7 세기 초경이라 생각된다 .
이 두 점의 銅鈴과 耳環은 馬淵久夫에 의해 납동위원소비 분석이 이루어졌다 . 그 결과 , 전자는 
島根縣 平田市 後野의 鉛鑛石과 ｢거의 같은 수치｣ 인 것이 확인되어 ｢본 자료가 현지에서 산출되는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 고 보고되었고 , 후자는 ｢같은 수치의 鑛
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 兵庫縣 生野 , 明延이 비교적 근접한 수치를 나타낸다｣ 라고 보고되
었다［馬淵 1987］.
즉 , 이 두 점은 6 세기 후반 ~7 세기 초경 일본산 鉛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것이다 . 연대에 관해서는 전술한 동생산 유적을 통해 7 세기 중엽으로 볼 것인가 , 
아니면 보다 이른 7 세기 전반 , 혹은 그 보다 약간 올려 볼 것인가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있다 . 이
러한 6 세기 후반 ~7 세기 초경의 국산 납을 사용한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 
銅생산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
또한 7 세기 중엽경의 大和의 飛龍水落유적의 銅管자료［木下 외 1995］도 ｢大銅管은 四國 
에서 紀伊半島에 걸쳐 분포하는 別子型鑛床에서 , 小銅管은 山陽ㆍ山陰지방 또는 紀伊半島 南端에 
존재하는 多金屬鑛床에서 각각 銅鑛石을 채굴해 야금ㆍ정련한 것이라 추정된다｣ 라고 한다 . 馬淵
久夫 등은 상세한 동정은 불가능하지만 大銅管은 ｢和歌山 , 四國가 유력 후보이다｣ 라고 한다［馬
淵ㆍ平尾 외 1995］. 또한 , 小銅管은 山陽ㆍ山陰ㆍ紀伊半島 南端의 銅이 사용되었다고 추측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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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縣의 生野鑛山 , 明延鑛山 , 大分縣의 尾平鑛山의 수치에 가까우며 , 和歌山縣의 紀州鑛山 , 妙
法鑛山도 후보라고 기술하고 있다 .
야요이시대의 청동기생산 開始期부터 국산 청동제품의 원료에 관해서는 수입된 청동제품을 녹이
거나 , 銅 주괴（鑄塊） 수입 , 국산 自然銅 사용 등 여러 견해가 있지만 ,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은 제
시되지 못하고 있다 . 
적어도 鉛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6 세기 후반 ~7 세기 초경의 것이 일본산 最古의 것이라 
하겠다 . 이 분석에 따른다면 국산 銅도 이 시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어도 飛鳥水落유적의 銅管자료 분석결과로는 국산 銅의 사용이 7 세기 중엽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 長門 國秀유적 등의 고고자료로 본 결과와도 일치한다 . 다만 , 飛鳥水落유적 
銅管의 銅은 長門이나 그 주변인 豊前ㆍ周防ㆍ因幡 등의 것은 아닌 것 같고 , 7 세기 중엽 경에 銅
을 생산하고 있던 지역이 長門을 포함한 中國地方과 北部九州 이외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豊前 香春岳 鑛山자료와 大宰府자료의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 이번 공동연구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분석이 豊前 香春岳鑛山자료와 大宰府 來木工房 등의 출토 자료 비교이다 . 
香春岳의 鑛山은 오래된 『豊前國風土記』逸文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 宇佐神宮의 鏡을 생산하는 
등 北部九州지역에서는 주목받고 있었다 . 그러나 그 장소에서 상정되는 大宰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다 . 그래서 이번에 香春町敎育委員會의 野村憲一씨 , 九州歷史 
資料館의 杉原敏之씨 , 加藤和歲씨 , 岡寺良씨에게 부탁해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하게 되었다 . 그 
상세한 내용은 齋藤努에 따르되 , 여기에서는 齋藤에게서 받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하겠다 .
먼저 , 香春岳鑛山의 銅ㆍ鉛이 大宰府로 옮겨졌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는 , 
유감스럽지만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다 . 
그것은 圖 3 과 같이 大宰府 자료는 비교적 모여서 분포하고 있지만 , 香春岳鑛山 자료는 꽤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香春岳鑛山 자료의 일부（淸祀殿地區 , 殿町ㆍ瀨戶地區 , 
紅岳露頭 , 古宮鑛山）는 확실히 大宰府 자료와 겹치고 있어 , 香春岳鑛山으로부터 운반된 銅ㆍ鉛
으로 大宰府에서 청동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석수치와 長門 長登銅山의 수치（I 의 영역）도 겹친다는 사실이다［齋
藤 외 2002］. 더욱이 I 의 영역 주변에는 長門의 다른 銅山 관련 수치도 분포한다 . 즉 , 大宰府 자료
의 분석치를 통해 香春岳鑛山의 銅ㆍ鉛을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으며 ,  長門 長登銅山 외의 銅・鉛
을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大宰府 출토 분석자료는 시기적으로는 7 세기 후반 ~8 세기 전반경인 것이 많으며［九州歷史資料
館 1997, 1998］, 상세한 연대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 7 세기 후반 ~8 세기 전반 경에 大宰府의 
청동기생산 원료인 銅과 鉛을 豊前 香春岳鑛山과 長門 長登銅山 등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다 . 사원 조영과 銅의 사용
고대 사원은 불상 , 범종 , 탑 상부의 相輪・露盤 등에 대량의 銅을 사용한다 . 飛鳥寺의 범종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7 세기 전반인 624 년에 사원이 46 개 있었다고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 . 고고학적으로는 그 반 정도 밖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이 무렵에 20 개 




이 대형 銅제품들에는 지금까지의 야요이시대ㆍ고분시대의 청동기와 銅제품의 전체 양을 훨씬 
넘는 양의 銅이나 鉛 등이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 이전에 久野邦雄이 야요이시대의 銅鐸에 사용
된 銅의 양을 대략 계산했는데［久野 1999］, 이것에 따르면 1995 년 당시 銅鐸의 수가 약 450 개
로 , 그 무게는 약 3 톤이라고 한다 . 그리고 미발견된 銅鐸까지도 고려해 야요이시대의 銅鐸에는 약 
30t 의 銅ㆍ錫ㆍ鉛이 사용되었다고 계산하였다 .
범종의 무게가 측정된 적은 거의 없지만 , 東大寺의 거대한 범종（구경 2.71m, 높이 3.86m）의 
무게는 약 27t 이라 한다 . 이것은 너무 커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  東大寺의 범종 
하나가 야요이시대의 모든 銅鐸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
7 세기 말 전후의 범종으로 筑前觀世音寺 범종이 있는데 무게가 약 700kg 이다 . 이 범종의 크
기는 구경 86.2cm, 龍頭까지 포함한 높이가 160.0cm 이며 , 山城妙心寺鐘은 구경 86.0cm, 높이 
150.5cm, 大和法隆寺 西院의 범종은 구경 118.2cm, 높이 약 187.0cm, 大和當麻寺의 범종은 구
경 83.0~86.0cm, 높이 153.2cm 이다［飛鳥資料館 2004］. 法隆寺 西院의 범종이 약간 큰 편인데 , 
대개 구경이 80cm, 높이가 150~160cm 정도가 당시의 일반적인 범종 크기로 추측된다 . 
그리고 현재 범종을 생산하는 老子 제작소나 西澤梵鐘鑄造所의 자료에 따르면 , 구경 84cm, 높
이 약 150cm 에 달하는 범종의 무게는 약 750kg 이다 . 서력 700 년경의 범종과 현재 범종이 거의 
같은 크기에다가 무게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觀世音寺鐘의 무게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즉 ,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624 년까지의 7 세기 초경의 범종이 , 예를 들어 觀世音寺鐘 급의 
규모로 , 확인 가능한 寺蹟 약 20 개소에 그 정도의 범종이 있었다고 한다면 , 0.7t × 20=14t 이 
된다 . 여기에 금동불 , 탑의 相輪ㆍ露盤 등을 더하면 , 飛鳥寺 創建 588 년부터 『日本書紀』記
載 624 년까지 약 30 년 동안 20t 정도의 銅鉛ㆍ錫이 사용된 것이 된다 . 이것은 앞서 살펴본 久野
의 야요이시대（약 400 년간） 銅鐸의 예상 총중량 30t 의 약 2/3 가 되며 , 다량의 銅ㆍ鉛ㆍ錫이 
단기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고대 사원의 조영은 그 후 계속 증가하는데 , 지방 사원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된 持統天皇
6（692）년에는 전국적으로 545 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扶桑略記』에 기록되어 있다 . 다시 
말해 , 전술한 624 년부터 약 70 년간 약 10 배의 사원이 세워진 것이다 . 이 모든 사원들에 범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 그 절반 정도라고 해도 그 수는 약 200 여개나 된다 . 그러면 무게는 
0.7t × 200=140t 이 되는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범종에는 크기가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음은 
당연하다 . 그러므로 이 숫자는 대략적이지만 ,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
즉 , 금동불은 지방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논외로 한다고 해도 飛鳥
寺 조영 이후 약 100 년간 범종만 140t, 相輪ㆍ露盤 등 塔上部의 銅제품이 각지의 고대 사원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이다 .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무게는 앞서 
계산한 140t 에 더해지게 된다 .
이 정도의 무게에 달하는 銅ㆍ鉛ㆍ錫 등이 전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수입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 게다가 그때까지 일본에 수입되었던 銅제품을 녹여 사용했다고 해도 절대 부족하다 .
즉 , 이 고대 사원들과 관련된 銅 등의 원재료 가운데 상당한 양이 적어도 7 세기 후반에는 
일본에서 생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長門 國秀유적 등의 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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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 다시 말해 이러한 7 세기 후반의 銅생산 유적은 당연히 더 
많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 豊前 香春岳 주변은 틀림없이 그 銅생산 유적의 후보 중 하나이며 , 飛鳥
水落유적의 銅管 분석결과를 통해 , 四國에서 和歌山縣에 이르는 라인에도 銅생산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라 . 일본에서의 銅생산 시작
문제는 7 세기 전반이다 . 먼저 7 세기 초의 624 년까지 약 20t 의 銅ㆍ鉛ㆍ錫을 사용했다고 
하자 . 그때까지 고분시대 銅제품의 대부분은 소형품이어서 소형 銅제품을 녹여 사원과 관련된 
대형 銅제품에 재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부족했을 것이다 . 사원 조영은 한반도의 도래계 
기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銅제품의 원재료도 한반도에서 수입했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6 세기 말부터 7 세기 초경 단기간에 필요했을 다량의 원재료 전부를 한반도에서 
수입했을지는 역시 의문스럽다 .
즉 , 7 세기 전반 경까지 세워진 사원의 범종 등의 원재료는 수입품과 함께 일본에서 생산된 銅ㆍ
鉛ㆍ錫 등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6 세기 후반 ~7 세기 초 島根縣의 銅鈴이나 耳環에 일본에서 생산된 鉛이 
사용되고 , 7 세기 중엽 飛鳥의 銅管에 일본산 銅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馬淵 등의 분석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7 세기 전반 단계의 명확한 銅생산 관계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 7 세기 중엽 이후의 고고자료가 확인되고 있는 長門에서 확실한 7 세기 전반 
단계의 銅생산 유적ㆍ유구가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 그 외에도 豊前 , 그리고 기록에서 보이는 
因幡 , 周防 등의 銅생산국에서 7 세기 단계의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 더욱이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 추측된 四國 ~ 紀伊반도 라인 , 그리고 兵庫縣 , 島根縣 등에서도 銅생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적어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조사ㆍ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５　맺음말
이상으로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일본의 초기 銅생산에 관해 
서술하였다 . 
현 시점에서는 7 세기 중엽경의 長門 國秀유적이 最古의 예이며 , 조금 더 이른 시기의 유적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 그 때 島根縣이나 奈良縣의 분석사례와 같이 납동위원소비 분석의 성과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또한 , 이번에 분석을 실시한 大宰府나 香春岳鑛山의 자료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 7 세기 
후반에 豊前 香春岳鑛山의 銅생산을 추측 가능하게 하며 , 이후 이루어질 검토에 의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와 같이 문헌사료의 검토 , 한반도계 고고자료를 의식한 전반적인 고고자료의 검토 , 그리고 
납동위원소비 분석법을 이용한 검토 등 , 여러 가지 검토 방법을 종합화한다면 일본 고대의 銅생산 





小稿를 작성하는데 있어 여러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 글을 마치면서 감사를 뜻을 표하고자 한다 . 
（존칭생략 , 오십음순）









おいて GA，GB と名称をあらためた）。グループ A には 2 世紀後半〜 4 世紀の韓国出土資料，楽浪土
城出土資料（紀元前 2 世紀〜紀元 4 世紀），近畿式・三遠式銅鐸（1 〜 2 世紀末）など全体として
ほぼ重なる年代におさまる資料が含まれ，データの一致性がきわめて高かった。グループ B は数
値の分布に若干の広がりがあるものの，測定された韓国出土資料 143 点中 44 点という多くの資料














































日本出土青銅製品としては，5 世紀後半〜 8 世紀中頃の資料を中心に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
岡山県勝負砂古墳（5 世紀後半），島根県内の横穴墓（6 世紀後半〜 7 世紀前半）の資料について，グルー
























































2003~2005 년도에 이루어진 과학연구비보조금 · 기반연구 (B)「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청동기문화의 이입과 변용 및 유통에 관한 다각적 비교연구」( 대표 : 사이토 츠토무 , 과제번호 : 
 09208103) 에 있어서 , 청동기시대 ~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 경상도지역 ( 구 가야제국 및 신라 
일부 ) 과 일본열도 출토 청동제품을 조사하고 , 납동위원소비 측정을 실시한 결과 , 특히 데이터가 
집중하는 2 개의 그룹 (A, B) 을 추출할 수 있었다 [ 藤尾 2006: 이 그룹들은 그 뒤 齋藤 외 [2009] 
에서 GA, GB 로 명칭을 바꾸었다 ]. 그룹 A 는 2 세기후반 ~4 세기의 한국 출토 자료 , 낙랑토성 
출토 자료 ( 기원전 2 세기 ~ 기원 4 세기 ), 近畿式 · 三遠式 동탁 (1~2 세기말 ) 등 전체적으로 
연대가 거의 겹쳐 , 데이터의 일치성이 매우 높았다 . 
그룹 B 는 수치의 분포가 약간 확대되었지만 , 측정된 한국 출토 자료 143 점 중 44 점이라는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 대체로 4 세기 ~7 세기초의 전체적으로 그룹 A 보다 내려오는 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 또한 , 지금까지 중국 화남産 납으로 여겨져 온 수치영역 [ 馬淵·平尾 1982a, 
1982b, 1983, 1987] 중에 경상북도 대구 근교의 칠곡광산産 납이 포함될 가능성이 밝혀졌다 . 이 
납이 포함된 청동제품이 4 세기경에 출현해 증가하기 시작한 사실과 신라의 대구지방으로의 세력 
판도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藤尾 2006; 齋藤 외 2009].
우리는 이 성과들을 토대로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청동기를 대상으로 하여 , 납동위원소비분석과 
원소조성분석에 의해 원료산지를 계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 상기의 가능성을 검증하면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 중국 ~ 한반도 ~ 일본에 있어서의 기술과 물건의 이동이나 제련 개시시기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새로운 연구계획을 세웠다 . 
일본과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에 있어서는 우선 금속 상태인 동 · 납 등을 원료로 수입해서 
그것을 사용해 주조를 하는 단계가 있었다 . 그 때 , 어느 지역으로부터 원료가 공급되었는가라는 
것은 지역간 교류의 결과이며 ,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
그 후 , 각각이 자력으로 채굴이나 제련을 실시해 동 · 납 원료를 얻게 되는데 , 이것은 단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 폭넓은 종류의 청동기에 , 대량으로 ,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산의 개발 , 대규모 채굴과 제련 , 그리고 주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공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 어느 단계 이상의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제련 개시시기」는 그 지역에 있어서 왕권 등의 성립 상황을 아는 것에 매우 중요한 
정보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이상을 근거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
① 한반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현황 조사 및 제련 개시시기의 검토
상기 과연비 (2003~2005 년도 )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청동기시대 ~ 삼국시대에 있어서의 
한반도 남부지역 ( 구 가야제국 및 신라의 남부 일부 ) 이었다 .
새로운 연구계획에서는 그것과 동시대의 보다 북쪽 지역 ( 구 백제를 중심으로 신라북부지역  
외 고구려계 자료가 많이 출토한 지역 ) 에 있어서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다 . 즉 , 같은 지역  
출토자료의 주요한 원료 산지와 연대적 변천 , 또한 낙랑군이나 고구려와의 관련성 등에  
Ⅲ 국제학술연구 「한일 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
추정 연구」의 성과개요 사이토 츠토무 譯 : 李昌𤋮
[국제학술연구 「한일 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의 성과개요]……齋藤　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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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사한다 .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광산 채굴과 제련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도 같은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 그 결과를 전회 과연비의 성과와 아울러 고찰하는 것으로써 동시기 한반도 
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를 실시한다 .
② 일본에서 제련 개시시기 무렵의 원료산지 변천
일본의 국산원료 사용 개시시기 (7 세기중엽 이후 , 대량으로 사용한 것은 8 세기 이후 ) 무렵의 
자료를 대상으로 , 원료 공급의 변천을 상세히 조사한 것에 의해 , 이 과도기에 한반도로부터의 
기술이나 물건 이입의 상황에 대해 고찰을 더한다 . 그것을 통해 해당 시기의 청동기로 본 
일본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밝혀 간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 연구 성과의 개요
본 공동연구에서는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 간의 공동작업인 점을 의식해 , 고고학 
연구자와 자연과학 연구자 , 한일 연구자 간의 연구 수법이나 기술의 공유화와 상호 이해를 도모해 , 
향후 양국 간에 같은 공동연구를 할 때 전형적인 사례로 삼자는 것도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 
그 일환으로써 일본 출토 자료 및 한국 출토 자료를 대상으로 양국의 연구자가 샘플링 단계부터 참
석해 , 분석 데이터의 비교 검토를 실시했다 . 샘플링 , 세부적인 분석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 얻어
진 한일의 데이터는 거의 일치하며 , 이후 각각의 나라에서 별개로 얻어진 데이터를 공유 , 비교해 
논의를 거친 결과 ,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본 출토 청동제품으로는 5 세기후반 ~8 세기중엽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그 결과 
오카야마현 勝負砂고분 (5 세기후반 ), 시마네현 내의 횡혈묘 (6 세기후반 ~7 세기전반 ) 자료에서 
그룹 A, B 나 그 근처에 분포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 출토되었다 . 또한 돗토리현 福本 70 
호분 (7 세기중엽 ) 출토자료의 결과는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청동제품에는 보이지 않은 수치인데 , 
최근 한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리생산 관련자료의 분석결과로써 보고된 
수치범위와 겹치고 있다 ( 魯 외 , 2008). 이것은 7 세기 백제지역의 유적이며 , 이후 같은 지역의 
청동제품과 鉛유리 등의 분석사례의 축적이 필요해 질 것이다 . 국산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 세기부터인데 , 그것에 선행하는 시기 (7 세기후반 ) 부터 광석의 채굴이 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후쿠오카현 香春岳産 광석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특히 방연광에 대해서 , 
지금까지 나라 · 헤이안시대에 국산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의 주요한 공급원으로 
생각되는 야마구치현의 長登銅山이나 蔵目喜광산 [ 齋藤 2001; 齋藤 외 2002; 高橋 2001] 의 수치와 
겹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본 공동연구에서 측정한 시가현 鍛冶屋敷유적 (8 세기중엽 ) 출토 
자료의 데이터도 거의 이 영역 내에 있는데 , 이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의 원료산지는 경우에 
따라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 출토 자료에 대해 ,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국시대 청동용기의 측정결과에서는 
상기 그룹 A, B 와 수치가 겹치는 것이 검출되었다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신라시대 청동용기의 
분석결과에서는 이것들과는 다른 수치영역에서 데이터가 집중하는 결과를 보였다 . 이번의 분석은 
한국 자료에 대한 분석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으며 , 자료의 부위에 따른 동일 재료 
사용의 유무와 파편이 자료에 속할지를 확인하는 등의 기초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다 . 그렇기 




경우도 있어 ,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 다음 단계로써 광산이나 제련유적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 새로운 연구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3.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조사보고는 2007~2008 년도에 걸쳐 실시된 한일 공동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것인데 , 전술한 
연구 전체의 목적에서 본다면 아직 중간 보고적인 성격이 강하다 . 향후 과학연구비보조금 · 
기반연구 (B)「고대 한일 청동기 제작 및 유통과 원료산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2009~2011 년도 , 
대표 : 사이토 츠토무 , 과제번호 : 21300331) 및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반연구「한일 청동제품의 
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2008~2010 년도 , 대표 : 사이토 츠토무 ) 를 통해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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